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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1년에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한 “Education for KNU”는, 

이 책의 제목 그대로, 우리 대학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평소에 

일하시면서 궁금해 할 만한 교육이론의 질문,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책과 

실제적 지침들을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박주병 교수가 대학의 역사를 중심으로 대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의 화두가 되는 역량기반 교육,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등의 개념을 다루었다.  이덕난 박사는 대학교육에 관련 있

는 법령들을, 고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상위 교육법과 규정, 법규 등을 망라

하여 조목조목 살펴봄으로써 교직원들의 활동을 지탱하는 법적 체계를 이

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동경대의 이정연 교수는, 일본의 대학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학이 단절된 상아탑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지향점을 제시하여 주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함

께 겪는 우리 대학에 주는 시사가 클 것이다.  신혜숙의 교수의 강의는, 대

학 행정을 하다보면 부딪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

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을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였으며, 이상민 교수는 격무의 

와중에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진에 이르지 않기 위해 이론적 모

형과 실제적 대처방안을 균형있게 소개해주었다. 이 모든 강의들을 마치면

서 남수경 교수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감을 청취하고, 급변하는 시대, 

그러나 이미 취학률 70%를 넘어서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대학의  

역할과 혁신의 방향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 그리고 이 책의 의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대학의 교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교육과 

대학을 이해한 안목 위에서 수행하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평소 업무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대학의 역사, 대학관계 법령, 프로그램 

평가 이론, 조직이론, 스트레스 모형 등 이론적 논의들이 그들의 시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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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론은, 때로는 공리공론에 그칠 수도 있지만, 잘 

이해되어 활용된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되고 행위를 이끌어가는 추진

력이 될 수 있다. 대학 행정, 대학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활동은 “사

람”이 하는 활동인 만큼, 그 사람의 이해의 깊이, 성숙한 마음가짐만큼 때

로는 미세한 차이, 때로는 어마어마한 결의 차이를 행동에서 가져온다.  

  둘째, 이 책의 내용은 교육학의 지평을 보다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지금까지 교육학은 주로 초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학, 

교직학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활동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

사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따라서 교육학의 관심도 넓어져야 하고, 교육학의 

기여도 더 넓은 방향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양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가

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고, 평생교

육 시대, 학교기관이 아닌 다양한 사회기관에서의 비형식적 학습도 중요하

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드러난 바와 같이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대학의 교육도 교육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더 담아야 할 영역도 있고, 여기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논의도 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대학에 대한 교육학의 연구와 

교육도 좀더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2년 2월  

    집필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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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역사와 철학Ⅰ

박주병(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여는 말: 대학의 역사와 철학을 고민한다는 것

  이 장에서는 그간 학이 지나온 역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념과 철

학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에 과거

를 되돌아보는 일은 의외로 중요하다. 인간의 삶은 행위로 이루어져 있

고, 행위에서 변화나 개혁은, 백지상태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

안해내는 일이라기보다, 이전부터 계속 추구해왔던 이상에 대한 생각(이

념)을, 그 시대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연출해내는 것이다. 

“대학은 특별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활동이 중세에 스

투디엄*이라고 불렀던 것, 바로 배움의 추구라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문명된 삶의 방식이

지니는 특성이자 미덕이다.”(Oakeshott, 1989: 96)

이 장 외에 여러 챕터에서 대학행정과 관련된 이론을 다룰 것이다. 때

로는 추상적인 논의들이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문이 들지도 모

른다. 비유하자면 이론가들이 하는 일은 연장을 들고 고민하는 낚시꾼

과 같다. 원래 낚시는 연장을 가지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 그냥 낚시바

늘과 낚시줄을 드리우고 고기가 물릴 때까지 기다려야b  되는 일인데, 

연장이 들고 이게 뭐 하는지 고민한다면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할 것이

다. 운동회를 위해 운동회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운

동회는 왜 해야 하는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운동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게 이론적 고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방향을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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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 장에서 다룰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학은 지

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대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아마 각각 역사와 철학에 해당하는 질문이 될 것이

다. 

2 지금까지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오늘날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율이 

70퍼센트가 넘어서 미국의 학자 마틴 트로우(M. Trow)가 1970년대에 분

류했던  보편화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실지로 대학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역사적으

로 대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크게 세 시대를 살펴볼 것이다. 세 시

대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훌륭한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 고대 그리스의 아카데미아와 변증법

  일단 고대 그리스의 김나지온인 아카데미아가 보통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아카데미아는 지금은 이제 허허벌판이지만, 무성한 나무들

과 한적한 시내가 흐르던 곳에 세워진 체육관이었다. B. C. 387년에 플

라톤이 세운 아테네 서북 쪽 아카데모스 숲,  아카데모스 신을 섬기는 

일종의 신성한 숲 옆에 김나진 체육관을 세우는데 이것이  대학의 시초

가 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아테네 동쪽

에  리케이온, 또는 뤼세움이라고 불린 김나지온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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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들을 소요학파라고 불렀다. 소

요(逍遙)라는 말 뜻 그대로, 산책하고 거닐면서, 유명한 라파엘로의  아

테네 학당에서 묘사된 것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과 일

종의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그래

서 소요학파라는 이름이 붙었다. 물론 우리는 소요, 그러면 어디 산길을 

거니는 것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소요는 페리파토스(peripatos)라고 그래

서 긴 주랑이 있는 그런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나란히 주랑을 따라 걸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그

리스인들은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 테오리아, 프락시스, 포이에시스로 

나누었는데, 그 중 그들이 중요시여겼던 배움은 테오리아로서, 이론적 

활동, 즉 세상과 인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을 관조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활동이었다. 이 이론적 활동 중에서 자유민

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일곱가지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7칠 자

유학과는 고대로부터 근세 대학까지 이루어지는 교양 교육의 가장 핵심

이다. 

[그림 1] Academia가 있던 자리 [그림 2] 주랑이라는 뜻을 가진 페리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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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유학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산술기하 천문 화성학을 묶어서 

4과라고 하며, 각각의 교과목은 대상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산술

은 수와 양의 법칙, 기하는 평면과 입체의 법칙, 그리고 천문학은 과학

을 통칭하여 원인과 결과 사이의 법칙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

리에도 법칙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화성학을 포함해서 4과를 자연세

계에 대한 기본법칙으로 배웠다. 그리고 3학이라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식, 즉 문법, 수사법, 변증법이 있었다. 문법은 인

간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언어와 사고의 규칙이며, 수사법은 그것의 표

현과 전달의 규칙이다. 

  이제 마지막 교과, 변증법은 무엇의 규칙인가? 플라톤은 철인 교육 과

정, 즉 그 모든 고등교육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교육과정

의 변증법을 올려놓는다. 이 마지막 이 변증법이 그 주랑을 걸어가면서 

페리파터스를 걸어가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제자

들이 함께 가장 심혈을 기울여 했던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 변증법의 의

미에 따라서 최초의 대학이 하려고 했던 이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7자유학과의 체계도 

* the Hortus deliciarum of Herrad of 

Landsberg (12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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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변증법 하면 헤겔을 떠올린다. 정반합의 법칙, 어떤 정명제가 

있으면 그 반대 명제가 있고 그걸 종합하는 새로운 명제가 출연하는 마

음의 발달 과정 사고의 과정을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부른다. 헤겔이 이

렇게 변증법을 떠올린 것은, 변증법이 그리스어로 디알렉티케, 영어로 

번역하면 다이알로그이기 때문이다.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고 수사법은 

표현의 규칙이라면 변증법은 대화의 규칙인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대

학은 대화하면서 거닐면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

이다. 최고 지위에 올라 마지막 정점에 있는 학문이 대화의 규칙으로 

이루어진 학문이었기 때문이다 

  대화의 규칙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 배워야 할 최고의 교육인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놀다보면, 가령 숨바꼭질이나 전화를 할 때 자기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

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현상을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아이

는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망 수

용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자기 눈

만 가리면 세상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바꼭질한다거나, 전

화를 할 때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철학에

서는 이렇게 조망 수용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켜 유치하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관점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대화가 안 통하는 사

람이다. 자기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자

기 안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물리적 조망수용 능력은 4-5세면 발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 가치관,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자 군주가 되려면, 즉 

세상을 합리적으로 통치하려면 자기 관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초의 대학은 그렇게 거닐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눈 것을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삼

았던 것이다. 이것이 교육받은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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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받은 지도자란, 우리가 주로 정치가들한테서 보듯이 서로 그냥 

나만 옳다고 싸우는 유치한 상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

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기 나라 그리스의 교육을 평가하면서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

해서, 노동이 아닌 여가를 위해서 교육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여가인들 그래서 생산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민들이 받은 교

육이 바로 변증법이다.  최초의 대학은 변증법 즉 대화를 위한 교육을 

한 곳이다. 평화를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평

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테네의 가장 큰 사명이었고 가장 실제적인 관심

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철학자이자 교육철학자인 마이클 

오우크쇼트는 교육을 가리켜서 대화의 기술과 파트너십으로 입문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대화를 하는 법을 알고 대화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

는 것 이게 변증법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탐구하거나 개선하도록 해주는 능력, 그럼으로써 인간을 동물로부터, 문명인을

야만인으로부터, 구별되게 해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추론의 능력이 아니라 이 대화에 참여

하는 능력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은 이 대화(결론 없는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대화)에

종사하느라고 현재와 같은 외양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인원을

조상으로 하는 인간이 오래 동안 앉아서 이야기로 밤을 새우다가 그 꼬리가 닳아 없어져

버린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다. 올바른 의미에서 교육이란 이 대화의 기술과

파트너십으로의 입문을 뜻한다. 이 입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소리들을 식별하는 것을 배우

고, 사태에 적절한 발화를 구별할 줄 알고, 대화에 어울리는 지적 및 도덕적 습관을 획득한

다. 그리고 인간의 매 활동, 매 발화에 그 무대와 배역을 부여해주는 것은, 종국적으로, 이

대화이다.” (Oakeshott: 1991)

(2) 중세대학과 학문의 자율성

  이제 중세 대학으로 넘어가보자. 최초의 대학으로 되어 있는 볼로냐 

대학 이탈리아 대학이 1088, 옥스포드 1096년 그리고 파리 대학이 1150

년을 설립연대로 잡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추정일 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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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문서들이 있어서 600년, 800년씩 슬러 올라가서 자기 대학이  

최초의 대학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대학이 최초의 대학이

라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이 시기에 하나의 운동으로 대학이 태동되었다

고 말한다.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니버시티는 유니베르시타스

(universitas)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이전에 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움(studium) 또는 스튜디움 제네랄리스(studium generalis)은 공부

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개념이 더 강했다. 그러다가 중세 대학에 와서 

유니버시티가 되면 일종의 길드 조합 또는 결사체의 형식으로 변모한

다. 즉 중세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의 구성원, 사람들의 모임이

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학이라는 의미의 중세적인 용어는 유니버시티보다는 스투디

움 제네랄네(stadium generale)였음을 이미 밝혔다. 스투디움 제네날레는 일정한 장소에 모

여 이루어진 학교에 더 강조점이 주어지는 데 비해 우니베르시타스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그 구성인원을 지칭하여 사용되었다. 어원상 universitas라는 라틴어는 총체성, 즉 단체, 공

동체협회 같은 군집의 조직에 공히 쓰였던 용어로 특별히 대학을 지칭하여 생긴 말이 아니

다.

오늘날처럼 대학이 일정한 장소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대학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적 요인을 우선시 하였다.”(이

석우, 1998: 115).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지금도 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대학의 구성원을 인증하

는 시스템이었다. 우리 조합, 결사체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임을 인증하

는 학위 제도였던 셈이다. 

  1858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히 2세가 론칼리 회의에

서 칙명을 내린다. 그 당시에 볼로냐 대학에서 계속해서 도시민들과 학

생들의 갈등이 벌어지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황제가 학생들의 특전을 

명명하는데 그 당시 성직자가 갖고 있던 특전(priliogium clerucorum)과 

같은 특전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다. 



대학교직원을 위한 교육학

- 8 -

  1200년 프랑스의 필립 왕도 “왕의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특전

을 명시한다. 볼로냐 대학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따라르고 있는 이 헌

장의 계기는 사실 매우 우연적 사건이다. 

  1192년에 생 제르망에서 주민들과 학생들 간의 유혈 충돌이 벌어진

다. 떤 술집에서 학생들이 포도주 값을 내지 않고 그냥 도망치는 사건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시민들이 화가 치솟아 대학생들을 집단구

타하였다. 그러자 학생 조합과 지역민들 사이에 유열의 충돌이 벌어지

고. 이때 왕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왕의 헌장을 선

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에 대한 위해 금지, 세속의 사법권으로부터 학생을 면

제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검찰총장이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거의 

학생 손을 들어주는 왕의 헌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학의 학생

이 살인사건 피의자로 의심받는 가운데 경찰서장과 지역 주민들이 학생

의 호스텔을 습격해서 피의자를 교수형에 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다. 그러자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안전을 걱정하며 캠브리지

나 레딩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이때 캠브리지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자 옥스퍼드 대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세를 조정하는 권리와 시의 

배상금 지급, 학생의 면책 특권과 음식 가격 협상을 조항에 넣은 협정

서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중세 대학은 학생 조합 그리고 교수 조합이 자율적인 관리

를 가지고 스스로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는 자율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하나의 공동체, 조합으로 굳건히 자리잡는다. 우리가 대학 하면 자율성

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학문의 공동체로서 자율성을 인정받은, 학위 수

여, 학생의 입학과 졸업, 교과 과목과 교육과정, 시험 등과 관련된 자율

권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중세 대학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고

대 대학이 변증법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핵

심이었다면, 중세 대학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 또는 지성을 획

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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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학들은 늘 대학의 자율과 학문적 자유에 대한 자의식을 느끼고 경계심을 가지

고 있었다. 그때문에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는 여러 다른 당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확보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

제도적으로 대학의 자율이란 학위수여, 학생의 입학과 졸업, 교과 과목과 과정, 시험실

시, 교육내용 등이 스스로의 규율에 따라 자신의 공부분야와 연구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그것이 방해받지 않으며 대학에 속하면서 대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

학문의 자유란 ‘연구하는 자의 양심과 책임에 의해서만 제한받으며 그 외의 모든 속박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상을 지향한다. ”(이석우, 1998 : 415).

(3) 우리나라의 성균관과 법성현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와 보자.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표적

인 것은 성균관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국자감도 있었고, 삼국시대에도 

태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유학을 근간으로 중앙관료

를 양성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성균(成均)이라는 말은 주

나라의 예의 또는 법례를 다루는 <주례>에서 대사학이라고 하는 관직에 

하는 일이었다. 높낮이 없이 음을 고르게 하는 것을 성균이라고 하며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공자님이 <논어>에서 화를 내는 대목

은 다 음악이 어지러워졌을 때인 것처럼, 동양 문화에서 음악은 도덕과 

정치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이 성

균관이었고, 역대 임금들의 주요 업무에서 음률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전통이 있었다.

  이 성균관을 규제하는 <학령>의 첫 구절은 이렇다. “매월 초하루의 

재생은 갓과 띠를 갖추어 입고 문묘 뜰에 나아가서 알선하고 네 번 절

하는 일을 행하라.”즉 성균관이라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

야 할 일은 문묘에 들어가서 재배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제 조선시대 교육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성균관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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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모든 학교는 이 성균관과 같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공부를 하는 곳과 제사를 지내는 곳.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 제사

를 지내는가, 또는 문묘에 가서 왜 절을 하는가? 조선시대 교육의 이념

이 법성현(法聖賢)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교육의 이념 하면 홍익인

간을 떠올리지만, 홍익인간은 고조선부터 내려오는 국가의 이념이고, 조

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법성현이 교육의 이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법성현에서 법은 본받을 법자이다. 성현을 본받는 것이 이념이었기 

[그림 4] 성균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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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선시대 모든 학교의 구조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갖

추고 있었다. 눈 앞에 있는 살아 있는 스승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위대

한 스승을 모시고 근처에 두는 것이 학교에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교육기관에는 유학에 공헌이 큰 유현을 제향하고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학교에는 문묘(文廟) 혹은 사묘(祠廟)를 두고, 여기에 제향하는 것을

필수적인 행사로 하였다. 특히 성균관(成均館)이나 향교(鄕校)와 같은 관학에서는 문묘에

대한 제향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개인들이 설립한 서원(書院)에도 사묘를 두어

유현(儒賢)을 제향하였다. 학교는 법성현(法聖賢)을 교육 목적으로 추구하였다. 교육 내용

으로는 유학의 경전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외에 역사서와 문학서가 있었다. 조선의 교육체

제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다. 이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학백과

사전> 조선시대의 교육 (도서출판 하우)”

  조선시대 대학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스승을 본받는 것, 살아계신 스

승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스승을 본받는 것이었다. 위대한 스승, 위대한 

모범들이 언제나 학생 주위에 있도록 한 셈이다. 이런 전통이 남아 있

어서 우리는 다른 서구의 대학들보다 교사에 대해서 훨씬 엄격하게 도

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스승은 항상 제자들 곁에서 일거수 

일투족 모범이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스승이 있으니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점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나는 대학로에 방송대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동안 은사이신 고 김

안중 선생님께서 마지막 남은 6개월을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로 보내

셨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6

개월 동안 필자는 폐암과 싸우는 은사님을 지켜보면서 그 무엇보다도 

생생한 철학수업을 들었다. 때로는 고통에 좌절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

간에 낙담하시면서도, 때로는 병원 앞마당에서 휠체어에 앉아 쬐는 한 

줄기 햇살에 감사하시고, 편치 않은 와중에도 생각할 거리가 있음에 즐

거워하시는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은, 진정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

아내려하는’ 철학자다운 모습이었다.

  선생님을 황망히 떠나 보내고 나서 얼마 후 선생님을 모신 수목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문득 “만약 지금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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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생님 곁으로 간다면, 선생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죄송할 것인

가?”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제자가 스승 앞에서 죄송할 가장 큰 죄는 

선생님을 “닮지 못한 것”(不肖)(｢맹자｣, 만장)이다. 과연 나는 선생님

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물론 여기서 닮는다는 것은 외모나 눈

에 보이는 습관 같은 것을 닮는 것이 아니다. ‘교육(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답게 삶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그런 안목이 저절로 배어나오는 

품성과 삶의 태도’일 것이다. 일본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이러한 교육

적 전통에 비추어 제사와 장례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장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타자로부터의 미미한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

다. 병자뿐만 아니라 사자(死者)에게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가 약한 신호를

발신하는 타자인 듯, 예민하고도 주의깊게 그에게 온 감각을 향하는 것,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사자에게 조심스레 묻는 것입니다.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

만 그때까지 사자와 관계를 맺었던 기억을 세세하게 되살려보면, ‘사자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랄까?’ ‘어떤 판단을 내리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

거나 선택해야 할 때, ‘사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지는 습

관을 내면화한 사람에게는 사자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혹은 살아있을 때 이상으로 살아

가는 데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사자가 산 자 안에 ‘생을 이끄는 자’로서 등록을 마쳤을 때

동시에 장례도 끝이 납니다.

사자가 산 자 안에 지침으로 내면화되었을 때 떠나보내는 것이 장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잘못된 장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겠지요? 처음부터 사자를 내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

례입니다. 사자가 더 이상 거기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즉 사자에게 물음을 던지고,

던져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을 계속 기다리는 인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우치다 타츠루. 박

동섭 역, 2012: 246-247).

  선친이, 스승이, 또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신다면(또

는 정녕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게 말을 건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대답을 실천하

는 것, 그리하여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는 영혼들의 지혜와 권고

에 귀기울이도록 자극하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었다. 

  지금도 대학은 변하고 있다. 대학은 서양 중세의 산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고 게다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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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살아 꿈틀

거리는 생명체인 대학,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어서 교육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어떤 인재를 기르고 싶어 하고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우

리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하는 제

도가 바로 대학이다. 한 마디로 끊임없이 혁신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대학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요체일 것이다. 

3 지금 대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대학이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서 필요한 이념과 방법을 제도화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 시대 대학

은 어떤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가? 

  최근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가져다 주는 정보화 

시대 등, 기술변혁이 가져온 변화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

하여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 둘째는 참여 

몰입형 교육, 셋째, 온라인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넷째, 

지역참여 교육이다. 

(1) 역량기반 교육(Competency based education)

  첫째, 공식적인 문서나 보고서에 많이 실려 있는, 핵심역량 기반의 교

육은 무엇이며, 왜 하려고 하는가? 우리 대학에도 창의, 인성, 협동, 미

래, 실천이라는 5대 핵심역량을 2017년 후반부터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우리 대학의 역

량이 잘 설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내에서 논란이 있다. 이번 3주기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도 3년 이상 이 핵심역량 체계를 썼으니 이제 



대학교직원을 위한 교육학

- 14 -

시대에 맞추어서 이 역량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한 심사위

원도 있다. 우리 대학이 역량기반 교육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역량기반 교육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건 OECD

에 힘입은 바가 크다. OECD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0년에 걸

쳐 데스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deseco procjet> 원 명칭 삽입 - 의 앞 

글자를 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당시 인구 유동이 활발해지고 글

로벌화되기 시작하는 시점, 즉 A라는 국가에 있던 인적 자원이 같은 유

럽을 자주 넘나드는 상황에서 각 국가의 교육 과정도 다르고 특징도 다

르다고 하면 이게 다른 국가(B)에서 인재를 채용한다거나 또는 어떤 대

학에 편입을 받는다거나 할 때 문제가 대두되었다. OECD는 경제협력 

기구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설정하

고 그런 인재가 가질 법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을 역량의 개념으로 정의

하고 도출하기 시작한다. 그 능력은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도구와의 

[그림 5] DeSeCo 프로젝트의 개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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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된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되고, 다시 그 하위 역량으로 각각 또 3개씩 해서 9개의 

핵심 역량이 도출된다. 

‘세상은 세계화와 현대화로 인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상호연결이 강화되고 있다. 이 세

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세상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은 변화하는 기술을 익히고, 대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또 그

들은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또 번영과 사회적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집단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역량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좁게 정의된 기능(skills) 몇 가지를 터득하는 것 이상을 요구

한다.’ (DeSeCo 연구 요약, 2005)

‘역량(competence or competency)’이란 고도의 복잡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능

력을 말하며, 이는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적,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영역

까지 포괄한다. 역량은 개인의 특질 및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 가치와

신념 체계, 습관과 다른 심리적 특성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편 ‘지식

(knowledge)’은 학습, 조사, 관찰 혹은 경험에 의해 습득되는 사실과 개념의 집합체를 말하

고, ‘기능(skills)’은 수행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과업을 비교적 손쉽게 수행하기 위한 능

력을 말한다(INES GENERAL ASSEMBLY, 2000).

  OECD 가입국가들에서는 이후 이 기조를 따라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으로 국가교육과정과 대학교육을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중등학교에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도

입하고 전문대학에도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표준역량, 즉 직업과 관련

된 역량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을 하였으며, 4년제 대학에서도 교육과

정을 핵심역량을 키워드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역량기반 교육으로 혁신해야 할까? 이전까지는, 아니 지

금도 교육목표와 내용은 지식 또는 교과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필자의 경우 수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면 장자크 루소의 교육사상을 이해한다거나 존 듀이의 교

육 사상을 이해한다, 또는 조선시대 교육 제도에 대해서 이해한다, 또는 

조선시대 교육 제도를 탐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목표와 내용

을 기술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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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필자의 강의를 들어서 조선시대 교육 제도를 이해한 학생이   

교육과 관련한 연구원에 취직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고려시대 교

육을 연구하도록 하려면 필자의 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전통

적인 교육관에서는 과장해서 말하자면 조선시대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

기 때문에 조선시대 외에는 연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공부하면서 역사탐구방법이나 태도와 같은 일반적인 

능력이나 자질이 생겨날 것이고, 역량기반 교육은 이렇게 조선시대를 

공부하든 신라 시대를 공부하든 그 학생이 갖출 수 있는, 갖추어야 할 

내적 능력이자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교육목표와 내용을 

파악하고 운영하려는 접근법을 말한다. 이렇게 역량으로 수업 목표를 

기술하면 설사 A라는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B라는 사람과 같

은 교과를 배운다면 같은 능력이, 심지어 서로 다른 교과에서도 그 역

량만 공통되다고 하면 그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줄 수 있고 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대학에서는 지식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할 내용들

이 많아지고 또 시대가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이제 교과 단위 또는 지식 

단위의 학습 목표보다 역량 단위로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교육 목표를 

기술하도록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역량의 개념은 아래 인용

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

하며, 이 안에는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동기, 윤리적 자질, 사회적 

관계, 행동으로의 실천까지 포괄하여 개인이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윤정일 교수는 역량기반 교육

에서 역량 개념은 총체성, 즉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 의지, 나

아가 신체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의 행위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필자가 연구자로

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연구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맥락들을 분별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또는 이해를 하나의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수행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네르바 스쿨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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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

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이 학교는 역량기반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도 선도적이다. 미네르바 스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네 개의 

큰 영역으로 구성된 역량 사이클을 볼 수 있다. 이 역량들은 각각 미네

르바 스쿨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성과이기도 하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역량,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역량,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역량,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홈

페이지에서 이 각각을 클릭하면 그 핵심역량 하위에 또 역량 4개가 설

정이 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 아래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복잡한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하

고 그리고 협상과 설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세부적인 역량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런 역량은 단

지 표방하고 선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

을 개발하고 해시태그로 매칭한다. 우리 대학도 역량기반 교육을 하기

로 선언하고 교과목마다 미래, 인성, 창의, 협동, 실천 관련 역량을 체크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체계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교과목이 먼저가 아니라 역량, 즉 마음의 기본적인 습관과 

개념을 설정하고 그 안에 하위 역량 주장을 명확하게 정의하며 그 정의 

아래 교과목들을 개발하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역량기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전에 역량의 개념이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과목 운영과 어떤 점

에서 장점이 있는지 설명했지만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역량이 서로 중첩

되는 교과목을 재편하고 소외된 역량, 또는 미래사회에 중요시 여기는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전략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각 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들이 칸막이쳐진 채로 따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느 하

나의 교과목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또 한 역량을 다각도로 가

르치기 위해서 서로 코티칭도 가능할 것이다. 각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수업 내용이 얼마 어떻게 공통으로 묶일 수 있고 더 핵심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뽑아줄지 일종의 전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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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몰입형 학습(engagement leanring)

  둘째, 최근 대학은 참여형, 몰입형, 활동형 학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우리 대학에는 교과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큐브와 무

한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큐브는 교수가 주도하는 반면, 무한

도전은 학생이 주도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교양

이나 전공 수업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실험이나 실습이나 참여 관찰

[그림 6] 미네르바 대학의 역량: 마음의 습관과 기초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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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또는 현장 견학이나 특감과 같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

램들이다.  

  이렇게 교과 강의에서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역량기반 

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OECD가 2000년대 초반 역량기반 교육의 개념

으로 전 세계 교육의 큰 이정표를 제시한 후, 다시 2018년부터 새롭게 

미래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로 미래교육 2030을 추진하였고, 여기에서 가

장 중요한 개념이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 개념이다. 배움에 있어서 

이제 역량 기반 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역량은 교수자가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개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무엇을 개발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 학

습자의 몫이라고 보면 내가 어떤 경험을 쌓아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를 학생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여형 또

는 몰입형 교육이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림 7] 청소년의 학습참여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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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예가 고등교육 개혁 또는 대학교육 혁신으로 유명한 애리조

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이다. 이 대학에서는 인게이지먼트 

러닝을 강조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교실 안에서 하는 액티브 러닝과 

그리고 교실 들어가기 전에 어댑티브 러닝으로 나누고 이걸 하나의 체

계로 만든 것이다. 학교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고 창조하는 일을 하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여러 

가지 기본 역량을 가지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일종의 플립드 러닝 방식

으로 수업을 재편한 것이다. 또한 액티브 러닝은 그냥 수업에서만 열심

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수업의 활동을 현장으로 또는 실무로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의 형식들을 바꾸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나가

서 적응하는 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를 기반으로 훈련하

고 증명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2019년에 발표된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방

향에서, 거버넌스는 자율적으로 혁신하되 기존의 사업들을 연계하고 통

합하는 것이 키워드로 삼았다. 교육과정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융복합

적 역량기반의 교육을 통해 창의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방향은 학생이 참여하고 활동할 

[그림 8]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적응형 Engagem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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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업 설계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학교육에서 프로젝트 

수업, 실천적 연구나 실습이 학점 이수가 되도록 하고 수업 방식은 개

별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림 9]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2019. 8)  

 

(3) 온라인 플랫폼과 에튜테크를 활용한 교육

  셋째, 코로나 전염병은 아마 이후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의 대세를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대학도 이루리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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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고, 그 안에 비교과까지 포함하는 일종의 허브로 구축되어 있

다. 그러나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대학들이 이미 온라인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아래 소개하는 키스톤(Keystone)이

라는 사이트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수강 가능한 온라인 코

스들이 올라와 있다. 아시아에는 어떤 대학의 코스를 유럽에서도 배울 

수 있는지, 한국을 클릭하면 한국에 들어 있는 여러 대학의 사이트를 

가지고 그 대학에서 어떤 코스들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생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사이트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캠퍼스 중심으로 강의실을 배정받아 내 수업을 진

행하고 끝나는 수업을 떠올리지만, 이미 전 세계에 있는 고등교육을 받

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의 대학이라는 로케이

션의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대학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럴 때 강원대학이 무엇을 전 세계에 제

[그림 10] 대학 온라인 정보공유 사이트 KEY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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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진 대학은 연결성을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제

공한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전통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때

에 교실에 들어오는 출석과 출석 수업에서의 활동과 양상이 상당히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학습 활동 양식에 어울리는 분

석이 필요하다. 대면 수업에서는 대개 교수자가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

고 끝나는 데 비해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접속 로그를 기록하고, 빈도를 

활성화하고, 어떤 자료를 보는 데 오래 걸렸는지, 어떤 문항에는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지 분석을 세세히 하는 것이다. 아마 학습분석 시스템이 

AI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생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학생지도와 진로지도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학습분석은 오픈 유니버시티, 즉 성

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대학이 잘 갖추고 있다. 

  위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의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수량화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교수자나 학교는 학생지도에 활용

하고, 학생 개인은 자신의 학습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

한지 이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가 넷

[그림 11] 영국 OU의 학습자분석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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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릭스나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취향, 선

호, 경험, 이력에 따라서 이후 학습할 내용을 제공해주는 초개인화

(hyper-personalized) 학습이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폭발적인 통신기술의 발달은 이후 우리의 대학을 가상공간 안에 

구축함으로써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질지 모른다. 가상캐릭터로 접

속하고 조작함으로써 학교 공간에 있지 않아도 언제든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잡하고 위험한 실험을 생생하게 체

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면,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요동칠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 대학도 에듀테크를 - 그저 맛보기 용도가 아닌 – 
교수학습의 한 부분으로 어떻게 녹여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2] 메타버스에 옮겨진 메타버시티 

(4)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뉴스에서 보았겠지만, 강원대가 국립대학으로 첫 지속가능 혁신센터

를 설립했다. 지속가능성은 꼭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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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경제, 환경, 문화의 영역을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UN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환경의 문제인 기후변화

와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생태계, 에너지, 물과 위생 등도 있지만, 인

류의 보편적 문제인 빈곤 퇴치, 기아해소,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

평등, 평화와 정의, 그리고 산업 및 경제성장과 관련있는 양질의 일자리

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혁신과 인프라

가 포함되어 있다.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대학 발전 시나리오를 보면  그 중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앞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계 생존하고,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요구를 교육과 연구에 적극 반영하는 지역혁신대학으로의 진로

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강원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지역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또 교류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

[그림 13] 지속가능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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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의 대학들은 이미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부르는 활동을 아예 대

학 전체 차원에서 교수, 교직원도 참여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들로 체

계화하고 잇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던  활동형 또는 참여형 수업과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배움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

여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도 이제 국가거점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4 나가는 말: 우리 대학은 앞으로...

  앞으로 우리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

로, 또 최근에 고등교육 혁신 방향을 보면 2019년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으로 혁신을 하되 협력과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래 교

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온오프를 넘나드는 교육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지역 연계와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

제는 교수자 중심에서 아마 학생 참여형으로 교수 학습 설계를 바꿔 나

[그림 14] OECD대학발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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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업하고 활동하면서 생산물

들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점차 바뀌어나갈 것이다. 대학행정도 이러한 

수업의 변화, 교육과정의 개선,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림 15]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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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보편화 시대, 대학의 역할과 혁신의 방향Ⅱ

남수경(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장)

1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 2000년 이후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 진입

마틴 트로우(Martin Trow) 교수는 1973년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의 후원

으로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을 

발행하였다. 여기서 대학 취학률을 토대로 고등교육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대학 취학률이 15% 미만은 ‘엘리트 단계’로, 대학 

취학률 15% 초과 ∼ 50% 미만은 ‘대중화 단계’로, 대학 취학률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편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트로우 교수의 고등교육 발전단계를 토대로 볼 때, 1981년까지 우리나라

의 대학 취학률은 15% 미만의 엘리트단계였다. 그 이후 대학 취학률은 

1982년 17%에서 1994년 30%를 넘어서는 대중화단계를 거쳐서, 2000년에는 

50%를 초과하여 보편화단계에 접어들었다. 2008년 대학 진학률과 취학률은 

각각 83.8%와 70.6%로 최고조에 달한 이후 2011년 이후 70% 내외의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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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및 취학률의 변화 

고등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추이(전문대학과 대학교 학생

수)는 1965년 13만명에서, 보편화단계에 접어들면서 2000년 277만명에 이

르렀고, 2011년과 2012년 299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1년 현재 254만명

(전문대학 58만명, 대학교 197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 참고). 

한편 대학의 양적 추이(전문대학과 대학교 수)는 1965년 131개교에서 보편

화단계에 접어든 2000년 349개교, 2005년 360개교까지 증가한 이후, 2021

년 현재 336개교(전문대학 134개교, 대학교 202개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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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그림 3] 우리나라 대학생 수의 변화 

2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역할

Trow(1973)는 고등교육의 발전단계별로 고등교육의 기능, 수업 형태, 제

도적 특징 등에서 주요 변화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1> 참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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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내용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교육 보편화시대, 고등교육은 더 이상 대중의 

삶과 유리된 학문적 논의에 매몰되거나 학과나 전공의 경계를 구분짓는 활

동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대학에서

의 평생교육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Trow, 1973).

구분
엘리트 단계
(15%미만)

대중화 단계 
(15%초과-50%미만)

보편화 단계
(50% 초과)

고등교육의 
기능

- 지배계급의 마음과 
성격 형성

- 엘리트 역할 준비

- 기술의 전달
- 광범위한 기술 및 경제 

엘리트 역할을 위한 준비

- 급속한 사회 및 기술 변화
에 대한 ‘전국민의’적응
력 향상

커리큘럼 
및 

수업 형태 

- 학문적 또는 전문적 
지식 기반의 고도로 
구조화된 형태

- 모듈식, 유연하고 반구조
화된일련의 과정

- 경계와 순서의 붕괴, 배움
과 삶의 구분 파괴

제도적 
특성

- 높고 일반적인 표준
과 동질성

- 소규모 주거 커뮤니
티

- 명확하고 불침투성
경계

- 보다 다양한 표준으로 포
괄적

-‘지능의 도시’: 주거/출
근 혼합

- 경계가 모호하고 투과성 

- 공통된 기준이 없는 엄청
난 다양성 존재

- 캠퍼스에 거의(전혀)다니지 
않는 등록생의 집합체

- 경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음

권력의 소
재와 

의사결정

- 소수의 엘리트 그룹
에 의해서 공유된 
가치 및 가정

- 이익 단체 및 정당 프로
그램의 일반적인 정치적 
절차

-‘대중’은 학계의 특권과 
면책에 의문 제기

학업 기준
- 널리 공유되고 상대

적으로 높음(능력주
의 단계에서)

- 변하기 쉬운, 제도·기관 
 ‘다양한 학문적 기업 지주회

사’

- 기준이 ‘표준’에서 ‘부
가가치’로 이동

접근과 선택 
- 학업성취도에 따른 

성취도

-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주의와 ‘보상 
프로그램’

-‘개방’, ‘집단 성취의 평
등’ 강조

학업관리 
형태

-‘행정은 아마추어’
시간제 학자들

- 기간제 선출/임명

- 전업 관리자의 등장,  관
료제 확대

- ‘특정분야에 매우 전문적
인’전일제 교수집단등장

- 외부(민간)교육기관의 경영
기법 도입

내부 
거버넌스

- 원로 교수
- 학생들의 영향력과 연계

한 일반 교수와 젊은 직
원들

- 제도적 거버넌스보다  합의 
기반

- 의사결정이 정치권력의 손
으로 흘러감

<표 1> 고등교육 발전단계별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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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기능은 “급속한 사회 및 기술 변화에 대

한 전국민의 적응력 향상”에 있다. 이는 지배계급 양성이라는 엘리트단계

의 기능이나, 광범위한 기술 및 경제 엘리트 양성이라는 대중화단계의 기

능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둘째, 커리큘럼이나 수업의 형태 측면에서는, 엘리트단계의 경우 학문이

나 전문 지식 기반의 구조화된 형태를 띠는 반면, 보편화단계의 경우 경계

와 순서가 붕괴되고 배움과 삶의 구분이 파괴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셋째,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제도적 특징은, 공통된 기준이 없는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고, 시간제 등록생이 확대되며, 경계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평생교육 측면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엘리트단계 대학은 절대 성역의 권력이나 면책 특권을 유지하였으

나, 보편화단계 대학에 대해서 ‘대중’은 학계의 특권과 면책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대학이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다면, 대중은 왜 대학에 공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 문제제

기와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다섯째, 학업의 기준은 표준화된 것으로 규정되기보다는 ‘부가가치’로 

이동하게 된다. 즉, 학문적 성취라는 것도 결국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얼

마나 창출할 수 있는가와 관련시켜서 논의하게 된다.

여섯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과 선택은 더욱 개방화되고 ‘집단 성취의 

평등’이 강조된다. 즉, 특정 계급이나 계층이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과 선

택의 기회를 독점하기보다는 다양한 계급이나 계층의 집단에 개방되고, 성

취 결과에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강조된다. 

일곱째, 학사관리에서는 특정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교수집단이 등장

하고 외부(민간) 교육기관의 경영기법이 적극 도입된다. 끝으로, 내부 거버

넌스는 제도나 규정 자체보다는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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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 대학지원정책의 핵심 키워드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등장 이후 교육부 

대학지원정책은 ‘대학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재편되고 있다. 대학

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학별 특성에 기반을 둔 자율 혁신을 추구하되, 학사 

유연화, 전공간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융합적 노력을 통하여 전통적인 

대학교육의 경계를 더욱 느슨화하고, 한단계 더 나아가 대학간 또는 대학

과 지자체나 민간기관간 개방, 공유,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추구하

고 있다. 신산업 인력양성을 추구하되, 직업훈련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

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선도자

적, 중재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 역시 변화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

다([그림 4] 참고). 

[그림 4] 교육부 대학정책의 키워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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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혁신의 방향

1. 혁신적 대학의 특징

로이터(Reuters)나 US News 등 영국과 미국의 언론사들은 기존의 연구 

중심 순위평가와 구분되는 ‘혁신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혁

신 평가는 무엇보다 대학의 연구 및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대

학의 역할은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지역혁신 시스템

(Regional Innovative Systems) 등이 강조된다. 보다 광의에서는 대학의 역

할과 기능이 사회, 문화,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관여하

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Trippl, et. al., 2015).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 대학(Innovative 

universities)’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취업 시장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고, 둘째, 자신의 벽을 넘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셋

째, 전체 구성원이 기술 친화적이고, 넷째, 단순히 우수사례를 모방하지 않

으며, 다섯째, 오늘날 학생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인다. 결국 혁신적 대학들

은, 앞서 살펴본 Trow(1973)가 말하는 보편화단계의 고등교육 기능, 즉 외

부환경으로부터 고립된 전통적인 방식의 학사 구조나 교육과정 또는 교수

자 중심의 전공 기반 연구나 교육으로 과감히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기

술을 교육과 연구 전반에 적극 수용하며, 외부의 우수사례를 수용하되 자

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와 연계하여 변혁적 재구조화로 발전시키

고 있다. 

2. 대학혁신의 개념과 구성요소

보편화단계 고등교육의 기능이나 대학지원정책의 핵심 키워드 등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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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대학혁신’은 교수학습의 방법론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의 육성, 창의성의 향상, 협업의 장려, 포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Stephanie, 2021). 따라서 ‘대학혁신’은 세

부적으로 연구혁신(국가 및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 창출 선도), 교육혁

신(학생주도성 기반 교육의 실천과 학생 진로 지원 강화), 체질혁신(연구와 

교육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의 유연화와 대학별 특성화 

추진), 지역혁신(개방적･협력적 플랫폼 구축, 공유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그림 5] 대학혁신의 구성요소 

3. 대학혁신의 추진방향

1) 연구소 기반의 지식창출과 국가 및 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대학의 혁신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지식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지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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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및 사회의 성장은 최첨단의 지식을 확산

하는 대학 혁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대학이 가치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대학이 지식 창출에 관심을 쏟는 지식인들의 조합(guild)으

로 출발했고, 이후로도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 미국에서 베이돌법(Bayh-Dole Act)이 제정된 이후 대학의 

연구결과가 그 기관의 특허로 출원하고 기술사용료를 받게 됨으로써, 대학

의 연구개발활동은 단순히 학문적 대상만이 아닌 실용주의적 대상으로 확

대되었다. 이후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Patent and Trademark Act 

Amendments)의 개정으로, 대학의 지식재산권 인정으로 오늘날 대학과 기

업을 연결시키는 산학연의 기반이 형성되고, 연구결과의 산업체 이전을 통

해 대학이 신규산업의 창업기능이나 창업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대학-산업 협력이 지역경제 

발전정책의 중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혁신은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가적 대학,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의 선도자나 중재자로서 대학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방향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그림 6] 참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우수하고 

전문화된 연구소를 보유하고 이들이 연구 성과를 내며, 지적 재산이나 특

허를 계속해서 출원하는 지식창출력을 갖추었느냐가 대학혁신의 가장 중요

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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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ippl, et. al., 2015: 7)

[그림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주요 활동

2) 학생주도성 기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의 유연화

지식창출기관으로서 대학의 중요한 특징은 창출과정에 학생들을 직접 참

여시킴으로써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혁신은 연구

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특히 미래교육에 대한 최근 예측에서는 지식창

출과정에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육의 목표로서 학

생주도성(Student Agency)이 핵심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주도성은 미래교육을 위해 OECD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로서, "학생

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능력”이 있

다는 가정 아래, "목표를 세우고 성찰하며 책임있게 행동하여 변화를 낳을 

수 있는 능력(the capacity to set a goal, reflect and act responsibly to 

effect change)”으로 정의된다(OECD, 2018). 세계경제포럼(WEF)의 

Education 4.0의 미래교육 프레임에서도 개인화 학습과 자기주도적 평행학

습, 접근가능한 포괄적 학습 등 학생의 학습경험을 재조직할 것을 주문하

고 있다(WEF, 2019). 최근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40년 고등교육의 미래

와 관련하여 “학습자 본위 교육으로의 전환”을 요구(김성희, 2019: 119)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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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세대 대학교육의 혁신에서도 특강이나 본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 수준의 혁신이 아니라, 교양 및 전공 교

과에서 지식창출 과정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의 개별성

과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질적인 교육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

다. 교육혁신 방안의 하나로 삶과 교육이 연계된 교육-연구-봉사 실천형 

교육과정의 혁신을 검토해 볼 수 있다([그림 7] 참고).

자료 : (Furco, 2010).

[그림 7] 삶과 교육이 연계된 교육-연구-봉사 실천형 교육과정 혁신 

3) 대학의 정체성과 개방적･협력적 플랫폼 운영의 균형성 유지

대학의 혁신은, 고립된 단독자로서 개별대학의 노력을 넘어서 대학간 공

유와 개방, 대학-지자체간 협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적 책

무성과 함께하는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은 지역사회

의 핵심 소비주체, 지역사회 핵심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 산학협력 기반

의 기업자적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과 느슨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

하여1) 이후 가속화되는 인구격감의 시기에 각 대학들은 생존과 자구전략

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대학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1)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21.4, KEDI‧(전문)

대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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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의 보다 강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 

조직간의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방식의 내적 협력과, 대학 외부 다양한 조

직과의 연대와 연합,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내적 협력은 탈진의 위기를, 외적 연대와 연합은 정체성의 위기

를 불러올 수 있다. Greiner는 1972년 기업의 성장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

였고, 1998년 HBR 논평을 통해서 6번째 단계로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의 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경고하였다. 왜 

대학은 각종 협력과 연합을 통한 혁신을 추진하는가? 이는 한마디로 대학

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이다. 그런데 Greiner의 조직성장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구성원의 탈진현상이나 정체성의 위기를 극

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대학혁신을 위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이들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그림 8]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모델

탈진과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의 초기 모습으로 다시 돌

아가보자.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은 창의성, 

즉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그림 8] 참고). 대학은 

역사적으로 그 자체가 혁신을 미션으로 하는 독특한 혁신기관이었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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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협력의 단위를 소규모화하면서 혁신 창출

의 실질적 행동주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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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관련 법령의 이해: 교육과 법Ⅲ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대학교육과 법의 관계

가. 대학교육 현장은 지금…

  ▶ 코로나19, 원격수업, 산학협력, 취업

   ○ 대학들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

라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등교수업, 원격수업, 또는 등

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해왔음

   ○ 코로나19 이전부터 대학의 주요 현안인 중 하나인 산학협력의 활

성화, 학생 취업 제고 등은 여전한 과제임

  ▶ 학령인구 감소, 구조개혁, 대학 연합 통합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 지원자 수 및 입학생의 감소는 대학

의 큰 위협 요인임

   ○ 대학 구조개혁은 시급하고 근본적인 현안이나,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별 대학별로 위기 대

응 및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국립대학별, 지역 대학별, 국사립대학 간 등의 다양한 형태의 연

합 또는 통합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이고 뚜

렷한 방안 마련 및 실행은 미진한 상황임

  ▶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의 불만과 교수들의 어려움

  ○ 대학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교

에서는 녹화 영상강의와 시험문제 등 이전 학기 수업자료를 재탕하

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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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들은 수업 중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온라인 강의 여건도 미

흡하고, 동영상 강의 중심의 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

의 질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며, 정상적인 대학 생활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함

  ○ 이에 대해 교수들은 비대면수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 함. 교수와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실재감이 있어야 학습효과가 높아지는데 단순 강의식 수업

으로는 이런 실재감을 구현하기 어렵고, 원격수업에 출석만 하고 

화면을 꺼놓는 학생도 있어서 혼자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

다는 교수도 있음

  ○ 대학생들은 정상적인 대학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나, 등록금은 기

존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구함

나. 블렌디드 학습 시대의 대학

  ▶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들

   ○ 커피와 설탕, 프림을 섞는 믹스커피는 한국이 최고라는 외국인들

이 일부 있음

   ○ 동남아 등에서 믹스커피를 사와서 선물하는 경우도 있었음

   ○ 다양한 믹스커피와 블랙커피를 다양한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믹

스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음

   ○ 이러한 믹스커피 또는 블렌드 커피는 바리스타에 따라 다양하게 제

공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와 취향 등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음. 그것에 대해 평가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하지는 않음

  ▶ 대면교육-온라인교육의 다양한 블렌딩

   ○ 그러나 교육의 영역에서 믹스 또는 블렌딩은 기호나 취향에만 맡

길 수 없으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됨. 그리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며 그 결과를 상급학교 진학 등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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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의 블렌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

근이 필요함. 대학은 그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교육

의 기회 균등과 질 제고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블렌디드 수업(blended learning)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이덕난 

외(2021)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 형태를 의미

한다”고 정의함. 이에 따라 블렌디드 수업은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과목별, 교원별로 다양한 형식 및 방법으로 결합되어 제공될 수 있음

   ○ 블렌디드 수업 등에 대해 방역 차원의 임시 방편인지, 미래형 교

육의 대안적 모델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도 있음

다.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

  ▶ 미래교육, 미래학교, 인재양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

   ○ 2021년 11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

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함

   ○ 여기에는 디지털전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신기술 분야 인력 부

족 해소, 산업구조 전환기에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 방안 필요

성 등이 제시됨

  ▶ 외국 사례

   ○ 미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교육에 장기간 집중 투자하여 전문인력

의 기초역량 강화 및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은 IC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기관, 기업의 노력을 강

조하고 있음

라. 대학, 법을 꼭 알아야 하나?

  ▶ 법 없이도 살 사람?

   ○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좋겠으나, 대학의 구성원들은 법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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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살 수 있으며, 법을 아는만큼 대학교육을 잘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대학에서 법에 대한 이해와 리걸 마인드 형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 대학은 교육기관인가? 학문의 전당인가?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교육기관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교육

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을 교육기관 중 하나가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향유하는 유ㆍ무형의 공동체, 즉 학문ㆍ에술의 전당으로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진정한 대학의 자유와 책임이 보장 

및 구현될 수 잇다는 견해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음 

마. 대학교육 관계 법령은...

  ▶ 고등교육법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고등교육법만

으로는 한계가 있음

  ▶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학칙 등

   ○ 법 체계적으로는 고등교육법 등 법률과 행정명령인 시행령(대통

령령), 시행규칙(부령) 등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내의 학칙과의 관게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법의 기초

바. 교육법의 법원(法源)

  ▶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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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법의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됨

   ○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비준된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

칙, 교육규칙)가 있음

   ○ 불문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음

   ○ 성문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위계에 따라 성문법을 적용하며, 

판례법은 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므로 해당 법과 동등한 위치에

서 해석 및 적용됨

   ○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그림 1] 교육법의 법원(法源)

사. 자주쓰는 법률 용어

  ▶ 조항호목 표기

   ○ 조 : 조문 내에서 제1조, 제2조 등으로 표기

   ○ 항 : 조문 내에서 ‘⓵’, ‘⓶’ 등으로 표기

   ○ 호 : 조문 내에서 ‘1’, ‘2’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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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 조문 내에서 ‘가’, ‘나’등으로 표기   

   ○ 조, 항, 호, 목이 사용된 입법례는 아래와 같음

  ▶ 단서와 내지

   ○ 단서 : ‘다만’을 붙여 어떤 조건이나 예외를 표기함

   ○ 내지 : 제1호 내지 제3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미임

- 최근 입법과정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과 같이 표기함. 제2조

의3과 같이 조와 조 사이에 신설 조가 있는 경우에는 끊어서 각각 표

기함(예: 제1조부터 제2조의3까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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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간 관련 법령의 해석

  ▶ 민법(156조~161조)

   ○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함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않음

   ○ 연인들이나 부부간에 ‘만난지 0일’ 등을 계산할 때는 만난 날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므로 출생일의 예와 같이 시작일을 산

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인 기간 계산과는 다를 수 있음 

  ▶ 예제

   ○ 교원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 심사워원회

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2019년 7월 31일에 

징계권자로부터 징계처분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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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재심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7월 31일의 다음 날인 8월 1일이 

1일이 됨

   

3  헌법과 교육

자. 헌법의 교육 관련 조항과 그 해석

  ▶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 헌법 제31조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임. 고등교육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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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에 대해 적용됨

   ○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조항: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

치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제6항 교육제도 법률주의

   ○ 제6항은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고등교육재정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 규정은 미흡한 상황 

  ▶ 헌법 전문: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

   ○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규정함. 이는 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교육의 평등성(또는 혀

평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⓵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⓶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⓷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⓸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⓹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⓺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

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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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22조 등 교육 관련 조항

   ○ 헌법 제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해 규정함. 이 규정은 대

학에 대해서도 적용됨

   ○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제31조 제4항이 규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

22조로 이동하고, 대학의 자유 및 자주성을 제22조에서 함께 규

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는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좁혀서 바라보던 시각을 탈피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

는 학문ㆍ예술의 전당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임 

  ▶ 헌법 제10조: 교육 관련 조항? 중핵 조항?

   ○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

리”에 대해 규정함

   ○ 이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며, 교육에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 대학교육의 과정에서도 헌법 제10조에 따

라 보장해야 하는 교육기본권의 측면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음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이하 생략).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⓵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

⓶~⓸ (생략)

제22조 ⓵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⓶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4조 ⓵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⓶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⓷~⓺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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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받을 권리(또는 학습의 자유)의 제한

   ○ 헌법 제37조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천명하고, 불가피하게 자유

와 권리를 제한할 때에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대해 규정함

   ○ 목적이 타당해야 함.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함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

   ○ 헌법 제37조의 규정은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학습의 자유에도 적용됨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0조 ⓵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⓶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⓵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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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대학교육의 의미Ⅱ

1  고등교육법의 법체계

차. 「고등교육법」의 법체계 관계도

  ▶ 현행 고등교육법의 법 체계 

   ○ 현행 고등교육법은 헌법 제31조와 그것을 해석해 놓은 성격을 갖

고 있는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형식을 취하고 있음

   ○ 헌법상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동등한 법률임. 다만, 교육기

본법과 고등교육법의 제1조 목적 조항에 서로의 관계에 대해 위

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고등교육법이 교육기본법에 근거하

여 제정된 형식을 취함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법

「고등교육법」의 법체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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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대학교육 의미

 

카.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대학교육 관련 규정

  ▶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6항

   ○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헌법의 대학교육 관련 규정은 제31조외에도 

제22조, 제10조 등 여러 조항에서 찾을 수 있음

   ○ 여기에서는 교육기본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31조의 내용을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 헌법 제31조에서 대학교육에 주로 관련된 조항은 제1항, 제4항, 

제6항 등임. 다른 조항들도 관련은 있음

   ○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이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기본

적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즉 대학교육 기회의 균등

을 의미함 

   ○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성 중립성 및 대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

함. 이는 대학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

였으며, 대학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수 등의 전문성을 보

장하도록 하고,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에 대한 외부의 정

치적 간섭 배제 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이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대학교육의 제

도와 운영, 대학교육재정, 대학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법률로 정하여 보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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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제3조(학습권), 제5조(자주성 등)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弘益人間)이라고 규정함.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동일함

   ○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

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평생학습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제2조, 제3조, 제5조가 규정한 교육이념,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

리, 교육의 자주성 등은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됨. 대학교육의 

기회 보장을 성인학습자로 확대, 대학 평생교육의 활성화, 대학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자율성 존중 등으로 적용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 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1조 ⓵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⓶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⓷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⓸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⓹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⓺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

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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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제9조(학교교육)등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

(弘益人間)이라고 규정함.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동일함

   ○ 제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

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평생학습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제2조, 제3조, 제5조가 규정한 교육이념,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

교육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

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딸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

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⓶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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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교육의 자주성 등은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적용됨. 대학교육의 

기회 보장을 성인학습자로 확대, 대학 평생교육의 활성화, 대학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자율성 존중 등으로 적용됨

  ▶ 「교육기본법」제10조(평생교육),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교육기본법 제10조(사회교육)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함. 이 조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

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개정되어 시행됨

   ○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교육기본법 제10조 제3항은 “평

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라고 규정함. 이 조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라고 개정되어 시행됨

제7조(교육재정) 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⓶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학교교육) ⓵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⓶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⓷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⓸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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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교육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법

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라고 규정함

   ○ 제10조, 제11조가 규정한 평생교육, 학교 등의 설립 등은 대학교

육에 대해서도 관련됨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

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라고 규정함. 이 조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학생을 포

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

교육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0조(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평생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21. 9. 24.]

[시행일: 2022. 3. 25.] 제10조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3. 2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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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라고 개정되어 시행됨

   ○ 이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학교육 및 대학 

평생교육 과정에서도 적용됨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제1항은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함

   ○ 제2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제3항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함

   ○ 제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제 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

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

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

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3. 2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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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

   ○ 이는 대학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우대 및 보장

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

질을 향상시키고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주

문한 것으로 해석됨

   

  ▶ 「교육기본법」 제16조(설립/경영자) 제17조(국가 등)

   ○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항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

한다”라고 규정함. 이 조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학교와 평

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

다”라고 개정되어 시행됨

제 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제 14조(교원) ⓵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

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⓶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⓷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⓸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⓹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⓺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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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학

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

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라고 규정함

   ○ 2022년 3월 25일 시행되는 개정 교육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학

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

다”라고 규정함

   ○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함. 이 

조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

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라고 개정되어 시행됨

   ○ 이는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대학 등의 설립자ㆍ경영자가 시설ㆍ설

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는 점,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는 점,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책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 그리고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과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됨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1. 9. 24.>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

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24.>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

다.  <개정 2021. 9. 24.>

[시행일: 2022. 3. 2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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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의 의의

타. 「교육기본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  제정 당시 「교육기본법」의 제정이유

   ○ 「교육기본법」은 지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됨

   ○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는 1949년에 제정된 구)교육법이 있

었으나,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 이후 관련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는 

등 체계상의 큰 문제를 드러냄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소위 5.31. 교육개혁 

등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 하는데에 있어서 기본 법률의 체계 정

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 이에 구)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3개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음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2. 3. 25.] 제17조

교육기본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38회

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응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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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당시 「교육기본법」의 주요내용

   ○ 제정 당시 교육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파. 「고등교육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의 제정이유

   ○ 제정 당시의 고등교육법은 앞에서 설명한 교육기본법의 제정 배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3대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일환

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하고자 하

는 것임.

⓵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정함(법 제3조).

⓶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2항).

⓷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며, 사회교육의 이

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

정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⓸부모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3조).

⓹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원 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⓺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제도를 수립⋅실시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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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맥을 같이함

   ○ 여기에 추가로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

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향

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을 마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의 주요내용

   ○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고등교육법

[시행1998.3.1.] [법률 제5439호, 1997.12.13., 제정]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현행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래 38회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재의 교육여건에 부합하

지 못하며, 각급학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

제점이 있어 교육법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확정⋅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 고등교육분야에 관하여 국민에게 고등교

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성신장과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

향하는 많은 방안들이 발표⋅시행됨에 따라 이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

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개혁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는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1998. 3. 1.] [법률 제5439호, 1997. 12. 13., 제정]

 ⓵종래의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

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法 第 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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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⓶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6 條).

 ⓷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⓸고등교육기관의 교원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

17조 및 제18조).

 ⓹고등교육기관의 수업과 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당해 학교에서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및 

제24조).

 ⓺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방송대학등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法 第 52條).

 ⑦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중 교육부장관의 학력인정의 지

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졸업자에 대하여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法 第 60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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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 관계법령의 적용Ⅲ

1  「고등교육법」 시행 예정 조항

하. 2022.3.1. 시행 예정 조항

  ▶ 개정이유

   ○ 2021년 9월 24일에 개정되어 2022년 3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고등

교육법의 개정이유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

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

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있음

  ▶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컨

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도

입하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

영할 수 있도록 한”것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

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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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54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인재를 양

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10여 년 간의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인해 대학의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

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교육부 장관

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 등

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대

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

요하므로,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

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

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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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2022.3.23. 시행 예정 조항

    ▶ 개정이유

   ○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되어 2022년 3월 24일에 시행 예정인 고

등교육법의 개정이유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

써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

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

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과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

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ㆍ운영하

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에 있음

  ▶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은 “학교 내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

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

기 위하여 각 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

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

며, 이러한 협의ㆍ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의 모

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

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함(제34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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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업무를 규정하

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

록 한”것과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아 적절한 대

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2018년 교육부

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 238개교 중 인

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바,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

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

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기술, 관련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

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전

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하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의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한 문제가 있

어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수준을 고도화하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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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법률 시행 예정 조항

너. 교육공무원법 2022.3.25. 시행 예정 조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9월 24일에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에 시행 예정인 교

육공무원법의 개정이유는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려는 것”과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평생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

스터대학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학을 도입ㆍ운

영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 내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그 업무를 규정하고,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나.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

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제49조의2 및 제50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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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 등에 

있음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5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

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

으며,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

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

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2020년 국정감사 결과,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

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

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

요성도 증대되고 있는바,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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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디지털기반의원격교육활성화기본법 2022.3.25. 시행 예

정 조항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에 시행 예정인 디

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의 개정이유는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

으로는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ㆍ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

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

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

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

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

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현행법상 교육공무원

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

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

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

접적 근거가 부재한바, 이 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

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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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

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

에 있음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9호, 2021. 9.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원격교육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원

격교육은 그동안 등교ㆍ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를 

뒤바꾸고 있으며,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불충분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의 근거와 원격교육을 운영

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함으로써,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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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및 종합 토론

러. 대학교육 관계 법령 개편의 방향과 과제
  ▶ 시대적 측면

   ○ 위드 코로나 시대 흐름적합한 방향으로 전환 모색

  ▶ 사회적 측면

   ○ 고등교육 영역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적극적 실현

  ▶ 국가적 측면

   ○ 고등교육 구조 개편 및 지역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

  ▶ 학습자

   ○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 확대 및 질 제고

  ▶ 대학평생교육

   ○ 성인학습자 대상 대학평생교육 진흥, 평생학습대학 전환 등  

머. 토론 자료: 다시 법과 마주친 교육, 미래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원격수업 포함)

   ○ 코로나19 이후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대학교직원을 위한 교육학

- 78 -

 

  ▶ 코로나 19에 따른 원격고등평생교육 발 전전략 모색

   ○ 코로나19 이후 원격고등평생교육의 발전전략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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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직원의 스트레스와 소진의 이해와 관리방안Ⅳ

이상민(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대학 교직원의 스트레스와 소진의 이해

- 직무 관련 스트레스 유발원들(stressors)은 다양한 행동들과 적응 결과들

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 직장인 대상 

직업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며 대학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

스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 스트레스의 정의는 그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반적으

로 적응하기 어려운 직무환경이나 조건(스트레스 요인)과 이에 대한 심

리적·신체적 긴장 및 각성상태(스트레스 반응)를 함께 일컫음. 이에 따

라 여러 연구들은 스트레스의 양(스트레스 경험의 빈도, 강도 및 지속시

간)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

인이 인지적, 행동적 자원을 동원하는 대처(coping)에 집중하고 있음. 

-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어진 직무의 특징적인 몇 조건

이나 상황이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제시

함. 대학직원은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을 모두 상대하며 다양한 직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하기에, 이들의 핵심 직무와 보조 직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 또한 대학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정서적 문제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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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와 관련된 동료, 학생, 교수 그리고 본인들의 가정이나 지역사회, 

공공사회에까지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업무특성상 대학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를 필요로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고민해야 함. 특히 간부

급 이상의 관리자(팀장, 부장 등)는 대학업무와 부서의 직원간의 인간관

계에 대해 다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적 노력과 대립되는 가치들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필

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비록 대학교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판단에 의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대학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며 이

로 인한 내적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됨. 

- 높은 수준의 정신적 노동 스트레스 외에도 대학직원들은 심리건강에 위

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음(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학직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함). 또한 교수와 학

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비대면 교육상황에 의해 민원이 높은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실례로, 대학직원의 경우 

2020-2021년의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단어 중 하나는 ‘스트레스 사회’임. 그만큼 

한국사회는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실제로 직장인들 

중 스트레스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어섰음. 이러한 

높은 스트레스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

로 인한 적응장애 중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공황장애를 겪는 국민의 수

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5만 1천명에서 2015년 10만 6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15.8%씩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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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

제로 국내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95.1%가 번아웃 증

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도권 

기준으로 연간 37.5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림 1. 국내 스트레스 현황과 공황장애 질환자 수 

2 직무소진의 진행과정

- 스트레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이기에 대학 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소진으로 

전환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의한 소진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파악해야 함. 

- Edelwich와 Brodsky (1980)는 소진의 진행과정을 그림 1와 같이 소진의 

진행과정을 4단계로 설명함. 이들은 한 개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직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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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경우 학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임하지만(열성단계), 시간이 흐르

면서 더 이상 직무에 흥미가 없어지게 되면서(침체단계), 직무에 있어 좌

절을 경험하게 되고(좌절단계) 결국에는 자신의 직무에 냉소적 태도를 

가지게 된다(무관심 단계)고 설명함. 

  

그림 2. 소진의 진행과정

- 그림 2의 단계이론을 제시한 이후 소진의 진행과정을 경험적으로 증명

하고자 한 모델들이 연구됨. 이들 모델들은 크게 세 가지의 가설로 분류

될 수 있음. 첫 번째 가설은 Golembiewski et al. (1986)가 제시한 것으로

서 소진의 과정으로 냉소-좌절-침체 순으로 진행된다고 봄. 두 번째 가

설은 Leiter & Maslach (1988)가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소진의 진행

과정이 환경적 요인-침체-냉소-좌절 저하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말한 모

델임. 세 번째 가설은 Lee & Ashforth (1993)가 제시한 모델로서 침체가 

좌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함. 이 세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MBI를 사용하여 소진의 진행과정을 설명한 Leiter & Maslach 

(1988)의 모델임. 이들은 MBI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침

체)-비인격화(냉소)-성취감저하(좌절)의 순서대로 소진이 진행된다고 함. 

즉 직무 요구가 증가하면, 개인들은 정서적으로 지치게 되고(emotional 

exhaustion), 그 결과 개인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대하며,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

변 사람들로부터 철수시킨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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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ter & Maslach (1988)의 모델은 장기 종단연구가 아니었고 소진의 과정

을 벗어나거나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진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기에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됨. 종단연구들의 결과에서는 반대의 결과

들이 양산됨. 

- 한국에서 진행된 소진과정에 대한 연구는 Noh et al. (2013)가 중ㆍ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종단연구가 대표적임. 이들은 학생들의 소진의 

3요인인 정서적 고갈(침체), 냉소, 무능감(좌절)에서 정서적 고갈 후에 냉

소가 일어나는지 혹은 냉소 후에 정서적 고갈이 일어나고 그 후에 무능감

이 발생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 간 인과관계를 종단연구방법론인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함. 

- 연구결과 정서적 고갈에서 냉소로 가는 인과적 관계가 있었고, 학업 무능감이 

냉소로 가는 인과적 관계가 확인됨. 본 연구결과는 소진 진행과정에 따라 차

별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3  스트레스 모형의 이해

3-1. 요구-통제모형

- Karasek의 요구-통제모형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형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직무통제력(job decision latitude, 

control)과 직무요구(job demand)라는 핵심개념으로 이루어짐. 

- 직무통제력은 노동자가 일에 대한 결정권(decision authority)을 갖고, 직

무에 대한 기술개발과 창의력을 요구, 촉진하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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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skill discretion)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직무요구는 정신적인 직무의 

요구를 측정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요구와 함께, 시간에 따라 달성

해야 하는 업무의 양을 의미함.

          

그림 3. 요구-통제 모형

- 그림 3와 같이 직무요구-통제모형에 따라 4가지 범주로 직무그룹

이 분류됨. 먼저 ‘적극적 직무(active job)’로 이는 직무요구가 

높고 통제 수준 또한 높은 수준인 것을 의미함. 적극적 직무에 있

는 사람들은 높은 직무요구와 낮은 통제감(high strain)을 지닌 사

람들보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뿐 아니라 직무요구와 통제감이 둘 

다 높기 때문에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므로 네 그룹 중 긴장과 스

트레스를 가장 덜 받음. 즉 이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직무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조절하면서 주체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웰빙(well-being) 및 개인 성장이 촉진됨. 그 다음으로 ‘직

무요구 수준은 높은 데 비해 통제감이 낮은 그룹(high strain)’에

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과 스트레스, 그리고 소진이 야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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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그룹의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요구를 개인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나 소진 등을 조절하

기 어렵게 됨. 낮은 수준의 요구와 낮은 수준의 통제감을 의미하는 ‘수

동적 직무(passive job)'는 요구가 높지 않기 때문에 통제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높고 통제감이 낮은 집단(high strain)에 비해 스트레스

나 소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 그룹인 요구가 낮고 

통제감이 높은 집단(low strain) 역시 요구가 낮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소

진이 크지 않음.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직무요구가 낮은 경우엔 통제

감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진이 일어나지 않으나, 직무요구가 높은 경우엔 

통제감의 유무에 따라 소진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가정임. 즉, 직무요구

가 높으면서 통제감이 낮을 때는 높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직무로 구

분되어지며, 이러한 경우 소진이 유발되고 직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고 보고됨. 

3-2. 노력-보상 불균형모형

- Siegrist et al. (1990)은 요구-통제모형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응방식에 

따른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직무통제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력과 보

상, 그리고 과도위임에 근거한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을 제시함. 

- 노력-보상 불균형모형은 상호성(reciprocity)라는 개념에서 비롯됨. 즉 인

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을 

통해 다른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정신적 교환

관계에 참여한다는 것임. 

-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존감(self-esteem)과 자

신감(self-efficacy)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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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을 해서 자신의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줌. 반면 사회관계의 상호성이 깨져 자신의 역할 

수행에 따른 결과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나쁜 감정이 생기면서 스

트레스를 느끼게 됨. 

-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로 인해 정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

는 생물학적 기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진화되어 왔던 인류의 뇌 깊은 

부분에 각인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Ostry et al., 2003). 소진에 

있어 이러한 상호성은 노력과 보상으로 설명이 가능함. 

  

그림 4.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

- 그림 4와 같이 직무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주된 보상 즉 돈, 존중, 그리

고 지위통제력이 투입된 노력에 비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즉 상

호성이 결여되었을 때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소진과 같은 부적응적 증상

이 나타남. 결과적으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보람과 즐거운 감정을 갖게 되지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소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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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무요구-자원 모형

- 직무요구-통제 모형은 요구-통제 모형과 노력-보상 불균형 모형의 한계점

을 보완한 모형임. 이 모형에 의하면, 적절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

한 수준의 직무요구에 직면하게 되면, 이는 곧 업무추진 동기의 상실은 

물론, 직무긴장과 스트레스, 심지어 불안과 소진 등 매우 부정적인 생리

적, 심리적 경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임. 

- 이러한 부정적 직무경험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저하는 물론, 이직의

도의 증대 등 해당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 면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음. 하지만 직무담당자가 자신의 직무요구에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직무요구

의 증대에 따른 제반 부정적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buffering)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적인 직무수행과정으로부터 새로운 

직무수행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게 됨으로써 학습은 물론, 개인적인 직무

역량의 신장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다수의 대학교에서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있고 또 극심한 경쟁 

여건에 처해 있는 대다수 대학교에서는 교직원들에게 부과하는 업무량

을 줄여 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음. 조직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밀도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감으

로써 업무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대학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급증하는 직

무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원 제공 및 발전시켜서 교직원들이 경험

하는 직무긴장과 스트레스를 완충시켜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직무설계 및 경영관리 방향을 제기해 주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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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비록 많은 조직들이 처한 구

체적인 직무조건이나 상황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들 조직의 

직무특성들은 크게 직무요구(job demands)와 직무자원(job resources)이라

는 두 가지 일반적 요인들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직무요구란 직무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이나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결과 해당 직무수

행자에게 상당한 생리적, 심리적 희생을 감내하게 만드는 직무특성을 의

미함. 

- 직무자원이란, 직무담당자가 자신의 과업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직무요구의 여러 부정적인 심리적, 생리적 영

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적인 성장과 학습, 

개발을 촉진하는 직무 측면을 의미함. 

- 기존의 모형이 주로 직무의 부정적인 영향 요인과 또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 측면만을 주로 연구해 왔다면,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이

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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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직무요구-자원 모형

- 그림 5와 같이 직무요구-자원 모형은 기존의 요구-통제와 노력-보상 불

균형 모형처럼 직무요구의 증대가 조직구성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훼손하는 과정(health-impairment process)도 연구하지만, 다양한 직무자

원 요인들이 직무소진을 줄이고 또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

시키는 과정(health-enhancement process)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된 모형

임. 

- 직무요구-자원 모형의 다양한 직무자원 요인들은 단순히 직무소진 등 

과중한 직무요구의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재활과정(energetic 

process)을 넘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에 헌신하고 몰입해 

갈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과정(motivational process)과도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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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트레스 대처방안

-  앞서 직무요구-자원 모형에서 언급했듯이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소진현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

에서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요인과 같이 완충해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임. 이러한 완충 요인을 살펴보면, 직무 환경에서의 동료 직원의 사

회적 수용, 직장에서의 개방적 의사소통, 사교활동과 사회적 여가활동 

등의 환경적 요인과 통제감, 정서조절 능력, 자아효능감, 대처방식 등의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이 중 개인적 요인으로 제시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이 직접 통제하

고 조절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

음. 특히 최근에는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가 소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소진과 스트

레스 대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Lazarus 와 Folkman(1984)는 스트레스 대처를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가진 자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는 외적,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

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한 노력으로 설

명함. 

- 각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전략은 습관적이므로 소진

에 이르기 전의 각 개인이 특정한 습관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할 것이며 

만일 이때의 대처 전략이 비효율적일 경우 소진이 촉진될 수 있음을 추

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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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대처는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할 수 있음. 적

극적 대처는 대처하는 노력을 외부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문제중심적 대

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로 이루어져 있음. 여기서 문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람과 환경을 바꾸어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려

는 노력이고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임. 

- 소극적 대처는 대처하는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

하는 방식으로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로 이루어져 있음. 

정서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로 유발된 정서적 고통의 조정을 통해 자신

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소망적 사고대처는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며 스트레스 유발상황이나 사건과 거리를 두려는 방식임. 

- 여러 선행연구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소극적 대처방식보다 적응적임을 

보고함. 적극적 대처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고 소극적 대처는 부정적인 

결과를 이끈다는 극단적인 예로 Mechanic(1974)는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

제중심적 대처만을 ‘대처’라 하고 소극적 대처인 정서완화적 대처는 

‘방어’라고 부르고 있음.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에 대처했다는 

자존감과 숙달된 느낌을 줌으로써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완화

적 대처는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기만했다는 해석을 

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위협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우울과 불안이 증가

되기 때문임. 

-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대처방식의 관계를 다룬 Billings 과 Moos(1984)의 연구

에서 적극적 대처인 문제중심적 대처는 낮은 우울과 관련 있으며, 소극적 대

처인 정서완화 대처는 높은 우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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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함. 즉, 적응적 

결과를 이끄는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부적응적 결과를 

이끄는 소극적 대처도 때론 사용한다는 의미임. Lazarus(2000)는 대처를 

구분해서 보지 말고 한 대처요인이 다른 대처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 보아야 함을 주장함. 

- Menaghan(1982)에 따르면 본래 더 좋거나 나쁜 대처방식이 없으며 적응

에는 다양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함. 또한 상황에 따

라 대처방식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일관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성공적인 사회적 적응을 한다는 결과가 있음. 

5 스트레스 마인드셋

- 앞서 언급했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들

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함. 특히 스트레

스 요인과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정적

이라는 연구, 부적이라는 연구, 혹은 관계가 없다는 연구 등으로 연구 결

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 스트레스 연구들이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첫째, 스트레스 요인은 주로 외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양을 개인

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일상이나 학교, 직장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 사고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그러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스트레스의 증상의 감소가 아니라 위축감, 우울감 등 

추가적인 부정적 증상을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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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스트레스 대처는 그 자체가 상황의존적이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과정임. 예를 들어,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바꾸고자 시도하는 

문제중심 대처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통제 가능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

인의 자원을 비생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소진 시킴으로써 더 큰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 셋째,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이에 대한 대처방식을 활용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란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

는 것임. 스트레스는 주로 자신에게 중요성이 높은 목표를 추구할 때 발

생함. 목표 추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

력은 반대로 개인의 성장이나 더 높은 성취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

생할 수 있음. 

- 이처럼, 스트레스의 해로움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오히려 스트레스의 부

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의 긍정적 특성을 간과하게 함. 실제로 

Keller와 동료들(2012)은 생존분석기법을 활용하여 8년간 3만 명의 직장

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조

기사망률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스트레스 자체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것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다’라는 인식

이 동반될 때에 조기사망률을 43% 상승시킨다는 점을 보여줌. 

- Crum, Salovey와 Achor(2013)은 스트레스의 악영향에 초점을 둔 대부분

의 연구들과 달리 스트레스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함. 이들은 성격이나 

지능 등의 속성이 고정되었는지 또는 성장하는지에 대한 믿음체계인 마

인드셋(mindset; Dweck, 2008)의 개념을 스트레스의 맥락으로 확장시킨 

스트레스 마인드셋(stress mindset)이라는 개념을 제시함. 스트레스 마인

드셋은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양이나 대처방식을 떠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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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의 속성 그 자체에 대한 관점으로 정의됨. 

그림 6. 직무요구-자원 모형

-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스트레스에 대한 도식(schema)으로, 개인이 스트레

스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즉,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개별

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상황의존적 평가 및 판단이 아닌 ‘스트레스’

라는 개념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스트레스가 수행, 생산성, 건강, 웰빙, 성장 등에 긍정적 영향

을 준다는 믿음(성장적 마인드셋; stress-is-enhancing mindset)과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믿음(회피적 마인드셋; stress-is-debilitating mindset)으로 

구분됨(그림 6 참조). 

 

- Crum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짧은 비디

오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회피적 마인드셋에서 성장적 마인드셋으로 

바뀔 수 있으며 성장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

피적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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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장적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코르티졸의 분비가 둔화된 

사람들에게는 코르티졸을 적정수준으로 회복시켜주고 코르티졸의 분비

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소시켜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어떠한 스트레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생리적 반응과 행동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스트레스 경험의 빈도나 강도보다 쉽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임. 

6 본 워크샵의 의의

- 대학 교직원의 심리적 건강에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다

루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심리적 개입이 중요함. 대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학생상담센터 등은 존재하나 교직원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 상담센터는 부재한 실정임. 

- 본 스트레스 관련 위크샵은 교직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교직원이 스스로 파악하여 도와주는 프로그램

으로, 이 짧은 위크샵을 통해 교직원 개인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

안을 학습하며, 업무스트레스 감소와 업무몰입, 직장 및 가정의 양립방

안을 찾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됨. 

- 국내에서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

시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를 2가지 유형인 증진

요인(대처방식 및 자원, 직무관련 긍정적 태도, 자기평가)와 감소요인(스

트레스반응, 스트레스 원, 직무관련 부정적 태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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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연구결과 증진요인에서의 효과크기는 0.820, 감소요인에서의 효과크

기는 0.954로 나타나 두 요인에서 모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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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Ⅴ

신혜숙(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개념

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개념과 절차

(1)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도입 배경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실

증적 근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 

뿐만 아니라 OECD, WHO, EU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시행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동낙오방지법

(NCLB) 시행 이후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증거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신뢰성 있는 증

거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일회성 자료, 직관

적 판단, 개인의 경험 등에 의존하는 의견 기반 의사결정과 대조되는 

방법이다.

 

(2)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국내 주요 사례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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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

하 성취도 평가)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예로 들 수 있다. 성취

도평가가 전수조사의 형태로 시행되었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성취

도평가 결과는 학교공시 항목으로서 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로 공시되었고, 또한 연도간 향상도도 공개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

육적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단위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와 같은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학업성

취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학력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도 활용되었

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이후 학력향상형 창의학교)’로 지정

하여 학생들과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

원을 제공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들 학교에는 2009년부터 학교

규모에 따라 3천 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고(교육

과학기술부, 2010.3), 지원된 예산은 학교장이 학교 특성에 맞게 기초학

력향상 지원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인센티브 지급, 보조

인력 채용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과 평가 역시 사업 

이후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사업이 성공적으

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0.3), 이 외에도 성

취도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다. 먼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과 같은 학자금 지원 관련 

재정지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며, 이후 사업의 성

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구소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

다. 즉 학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통계청 가구소득 자료 등

을 활용하고, 이후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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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재산 정보를 활용하며, 이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학자금 지원 수혜자의 대학 학점, 재등록률, 졸업율, 취업률 등의 객관

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대상 학교 선발 및 사업의 성과 역

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특성화

사업’(CK: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은 각 대학이 지역 및 학내 여

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

진하여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특성화 분야 정원집중, 

특성화분야 전임교원 강의비율, 특성화사업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하였다(교육부·한국

연구재단, 2018). 즉,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주로 학생 취업률

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등 주로 사업 평가지표가 활용되어 왔다(교육부, 

2016).

  지난 2018년 이후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대학을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하

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성평가 외에 학생 1인

당 교육부, 교원 1인당 연구실적, 지역인재 및 기회 균형 모집 비율, 국

립대학 간 기능·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객관적인 지표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3)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장점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

실성을 담보로 한다. 주어진 현상과 문제상황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관

점이 주관적이며, 이러한 주관적 해석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의사결정

에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정책의 성과와 인과관계, 그리고 잠재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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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증거 및 데이터 분석은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고유의 목표를 가지는 다양한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각 교육정책은 고유의 목적과 기본방향, 비전과 목표를 가지

고 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

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프로세스 성과평가와 목표 달성 능력을 개선한다. 데이터를 기

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계획하는 단

계에서부터 성과평가의 준거를 설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평

가를 정책의 하나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며, 성과평가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한다. 데이터를 기반으

로 정책의 시행과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운영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배

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이미 검

증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의견과 결정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능력을 신장한다. 대

부분의 교육정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

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기대하는 효과 외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결정을 

검토하여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개선 결정의 효과성을 실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객관적

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의사결정에 피

드백을 주고, 이후의 정책의 실천과 그 이후의 성과평가를 계속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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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정책의 개선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4)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평가의 절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지표를 선

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한다. 둘째, 이와 관련한 자

료를 관련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수집한 자료와 정보

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으며 안전한지를 점검한다. 넷째, 적절한 통계방

법을 활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다. 다섯째,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자의 경험과 직관을 통

해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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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 관리 및 제공을 위한 warehouse의 활용 사례

(1) 미국의 WWC 사례

  미국은 ‘What Works Clearinghouse(WWC)’를 통해 교육 분야의 다

양한 프로그램과 산출물, 실행 및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물을 검토하여 

교육자들에게 증거기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교육에서 

효과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서 수행된 수많은 연구 중에서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수준 높은 연구결과

만을 선별하여 제시한다. 

  wwc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문해교육, 수학, 과학, 행동, 장애어린이

와 청소년, 영어교육, 교사수월성, 차터스쿨,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졸업

경로, 중등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종속변인별, 연구대상별 연구

결과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1). 

  

 출처: wwc 홈페이지(https://ies.ed.gov/ncee/wwc/)

[그림 1] 미국 wwc 홈페이지 첫 화면

1) https://ies.ed.gov/ncee/w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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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분류 중에서 Postsecondary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이동 과정

과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화면

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화면이 열린다. 

  Postsecondary 항목을 열었을 때, 2021년 12월 현재 교육 프로그램

(intervention) 기준 17개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각 프로그램이 어떤 학

년에 해당하는지도 보여준다(아래 그림 왼쪽 위). 

  그중에 12학년과 졸업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상담 프로그

램(summer counseling)을 선택하면 화면 상단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

로그램인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아래 표에 어떤 성과변인에 대한 

효과인지를 보여준다(아래 그림의 오른쪽 위). 여름상담 프로그램은 학

생들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입학을 하지 않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으

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을 등록하기 이전에 제공된다. 이러한 

중재 서비스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배치시험 응시, 주택 

마련, 의료보험 가입, 재정지원 정보, 수업 등록 등과 같은 대학등록에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학생들의 대학등록에 방해

가 되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정보적, 사회정서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서 검토된 종속변인은 대학등

록과 수업등록이다. 

   이 중 대학등록과 관련하여 모두 5개의 연구가 있으며, 각 연구의 

저자와 대상 학년, 연구대상 학생 수, 그리고 imporvement index는 13점

과 6점, 그리고 정보 없음이 3건이다(그림 왼쪽 하단). 

   모두 5개의 연구 중에서 첫 번째 연구를 선택하면, 연구의 전체 제

목과 저자, 그리고 eric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관심이 되는 

연구를 읽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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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wc 홈페이지

[그림 2] 고교 졸업 이후 연구 관련 wwc 웹페이지 

   

  이처럼 미국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주

제별, 종속변인별, 개별연구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프로그

램이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다른 연구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맞춤

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러한 자료 공개를 통해 우수한 양적연

구 사례만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 연구결과가 공개되는 것

은 연구자에게 매우 큰 영광이 되고, 개별연구자는 이 곳에 자신의 연

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연구의 과정과 절차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

게 된다. 또한 연구결과를 참고하고자 하는 정책입안자들이나 교사, 학

부모 등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준 높은 연구결과만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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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것

은 연구환경이나 연구자 그룹의 규모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연구

자의 풀도 부족한 편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연구가 완성되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설정하고 이

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다보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분야별로 수합하고 연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연구자집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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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운영충실도의 개념과 활용2)

(1) 프로그램 평가의 새로운 경향 

  기존의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 읽기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면, 일부 학생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에 배치하고 다른 학생들은 원래의 프로그램에 배치하여 이후에 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

반적인 프로그램 효과를 평균적 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프

로그램의 효과 유무를 간략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정책 평가의 다른 경향은 교육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여부 외에

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에게 교육정책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

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교육정책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면 무

엇이 부족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등 양적연구 방법에서 혼합방

법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정책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 

효과성 여부 외에도 언제, 누구에게, 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연

구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교육정책의 수혜 여부 외에도 교육정책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효과와 관련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Berman & McLaughlin, 1976). 

  교육정책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교육정책의 수혜

자와 비수혜자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되고 있는가이다. 교육정책의 수혜

자가 선정되는 방식이 학교단위인지, 학생단위인지에 따라 정책의 평가

모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신혜숙 & 민병철, 2014; Seltzer, 

2)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 교육재정 중점연구소의 웹진(교육 & 재정) 제2호에 실린 원고를 재수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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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교육정책의 수혜집

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바탕으로 수혜집단이 비

수혜집단에 비하여 얼마나 수행점수가 높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

적 상황에서 학교들이 선정되고 학교단위로 실험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배치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EBS 연구학교를 선정하

고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성취도에 대한 EBS 시청 효과를 평가하거나, 

평준화 지역와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의 성취도를 평가함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정책은 일정한 시범 기간이 지나면 전

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경우 교육정책에 참여한 집

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 대신에 학교단위에서 정책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

지 않은 학생을 비교하여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신혜숙 & 민병철, 

2014). 예를 들어, 현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참

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비교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참여학생과 비참여

학생을 비교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별 방과후학교의 효과를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마다 교육환경이나 학생의 구성, 학교 내에

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해당 프로

그램 참여 여부 및 참여에 따른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Saxe, Gearhart, & 

Seltzer, 1999; Seltzer, 2004; Shadish et al., 2002). 

  즉,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로 전

반적인 효과(overall effect)를 평가한다. 이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참여

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가 올바르게 추정되고, 교육현장에

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행정도(program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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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측정되어야 한다(Berman & McLaughlin, 1976). 이를 위해서는 

각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알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

보가 수집되는 사례가 그동안 많지 않았으며(Ruiz-Primo, 2005), 따라서 

이를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다(Saxe et al, 1999). 

(2) 프로그램 운영충실도의 개념  

  프로그램 수행정도는 운영충실도(Fidelity of Implementation), 성실도

(Integrity Verification), 또는 실험성실도(treatment integrity)라는 명칭으

로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 프로그램 충실도(program implementation 

fidelity)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Century, Freeman, & Rudnick, 2008; 

Dane & Schneider, 1998; Ruiz-Primo, 2005). 운영충실도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원래 의도한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가리키며(Dane & 

Schneider, 1998),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가 어

느 정도 수행되는지 정도(Century et al., 2008)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수행 정도는 전문가,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서 그 정의나 주

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프로그램 수행 정도의 측정치가 다양한 

차원으로 측정된다(Century et al. 2008; Dane & Schneider, 19984; 

Ruiz-Primo, 2005). 대부분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수행 정도는 프로그램

을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에 대한 빈도 외에도 프로그램 이용이 적정했

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Dane과 Schneider (1998)는 프로

그램의 수행 정도를 다섯 가지 공통적인 측면으로 정리하였는데, 1) 프

로그램이 의도된 대로 수행되는 엄수성(adherence), 2) 학생들에게 받아

들여진 프로그램의 내용의 제시 분량(exposure), 3) 프로그램 전달의 질

(quality)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능력, 4)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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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여자의 반응성(participant responsiveness), 그리고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차별화(program 

differentiation)가 그것이다. 

  각 하위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보면, 첫째, 엄수성은 프로그램의 

각 하위요소가 프로그램 매뉴얼에 기술된 대로 실시되는 정도이며, 둘

째, 내용제시 분량은 운영되는 세션의 수, 각 세션의 수업시간, 프로그

램 수행 빈도이며, 셋째, 전달의 질은 상세한 내용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적인 측정치로서 프로그램운영자의 열의, 리더의 준비도, 

세션의 효과성에 대한 측정치,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리더의 태도 등

이다. 넷째, 참여자의 반응성은 프로그램 세션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의 

측정치로서 참여율 및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프로그램 차별성

은 실험(treatment)의 분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실험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계획된 중재(intervention)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림 3] 프로그램 운영충실도의 개념과 측정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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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원대학교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관리 현황

(1) 강원대학교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 현황  

  지난 2018년 이후 3여 년간 강원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정부 재정지

원사업 주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재정지원사업 참여 주요 현황

연도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 수혜 

2018.
02 교육부 2018년도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

Ÿ 우수대학 선정, 매년 
3억 4천 4백만원(총 
10억 3천 2백만원)

2018.
04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

단

2017-2018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사업/
창의교육거점센터 

주관기관 선정

Ÿ 약 2억 4천만원(1억 
4천/1억)

2018.
04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정보통신기술진
흥센터

2018 
소프트웨어중심대학

Ÿ 4년간 총 97억 8천 4
백만원 지원

2018.
05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

의회

2018년~2021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Ÿ 2020년 기준 약 8억 
6천만원지원

2019.
03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
업 2단계 진입대학 선정

Ÿ 산학협력 고도화형, 3
년간 100억원 지원

2019.
04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2019.

04 산림청 산림산업 첨단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Ÿ 5년간 총 32억 5천만
원 지원

2019.
0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핵심연구지원센터（Core
-facility）조성 지원사업

Ÿ 6년간 총 21억 6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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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위에 제시된 16개의 사업 외에도 단과대학 및 연구소 단위로 다양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강원대학교의 교내 운영사

업 중에서 1) 대학혁신지원사업, 2) 국립대육성사업, 3) 지역선도대학 육

성사업은 기획평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각 사업단 자체에서 운영

되는 사업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업단간 서로 공유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대상이나 운영 프로그램에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강원대학교의 전체 역량

을 모두 발휘하기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사업별 평가지표 현황을 분석

연도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 수혜 
2019.

0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Ÿ 9년간 총 68억원 지원

2019.
07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Ÿ 5년간 매년 13억 5천
만원(총 67억 5천만
원)

2019.
08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Ÿ 3년간 국비 500억 지
원

2020.
09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사업 Ÿ 총 25억 4천만원 지원

2020.
11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

Ÿ 7개 교육연구단 및 11
개 교육연구팀 선정

2020.
1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Ÿ 5년간 사업비 지원(1
차년도 기준 11억 
3,200만원)

Ÿ 강 원 대 - 한 림 성 심 대 
컨소시엄

2021.
06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

단

2021년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

Ÿ 3년간 매년 1억원(총 
3억원) 지원

2021.
08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Ÿ 5년간 매년 4억 5천만
원(총 22억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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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학 전체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국립대학지원사업의 사례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3월 ｢대학 재정

지원사업 개편계획｣이 발표되었다. 주요 골자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기존의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

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기

존 교육부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특

수목적),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개

편하였다. 

 

[그림 4]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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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립대학을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개교의 국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다3). 

총 사업 기간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으로, 첫해인 2018년 80억 

원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1,500여억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개별 국립대학의 발전전략 수립하며,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자 한다. 

  홈페이지에 제시된 올해(2021년)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립대학의 설립 목적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립대학과 구분

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중심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으로, 지역의 교육과 혁신역량의 핵심인 국립대의 유무형 자원을 지

역사회와 함께 활용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립대학을 통해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

하고 지역내 고등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여

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의 고유한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하는 것이다. 즉 대학이 국립대학 고유의 발전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포럼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지원하고 대학 협의체(발전협의

회,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와 소통을 통해 협력과제를 개발한다. 

  셋째, 국립대학지원사업의 사업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국립대 운영을 지원하고 타 재정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

고, 사업간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스스로 점검하고 성과관

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문가 및 행·재정 전문가와의 컨설팅

3) 이하 내용은 국립대학육성사업 홈페이지(https://www.knu39.or.kr:7501/smain.html)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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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하고 1주기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통해 대학의 사업 효과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음은 국립대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대학교의 사업목표와 추진

전략이다. 강원대는 ‘지역밀착형 멀티캠퍼스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

전 및 고등교육 기회 균등 실현’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대학

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인재의 고등교육 기

회를 확대하는 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의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

며, 강원대학교의 유무형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강원대학교 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을 통한 학문후속세대를 지원하며, 교수와 학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초보호학문과 특화학문분야를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간 공동으로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동연구의 기반을 구축함

으로써 대학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넷째,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등의 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학습소수자의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멀티캠퍼스를 구축하고 창의협동인재를 양

성하며 통일한국 중심대학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강원대학교만의 특화전

략과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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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대학교의 2021년도 국립대학지원사업 사업보고서

[그림 5] 국립대학지원사업의 사업목표와 추진전략(강원대학교) 

  국립대학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활용된다. 본 사업의 사업비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때 기준경비와 

규모지수 등은 2020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대

학별 지원금액은 포뮬러 지원금(70%)와 성과평가 인센티브(20%),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10%)로 구성된다. 이들 세 가지 지수 역시 객관적인 지

표를 바탕으로 측정된다. 이 중 포뮬러 지원금은 기준경비에 대학규모

지수와 조정상수를 곱한 값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기준금액에 등급

가중치를 A등급과 B등급, C등급 각각을 1.2와 1.0, 그리고 0.8을 조정상

수와 함께 곱한 값이다. 네트워크 활성화는 기준금액에 등급가중치를 A

등급과 B등급, C등급 각각을 1.1과 1.0, 그리고 0.9를을 조정상수와 함께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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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 지원금

(70%)

+

성과평가 인센티브

(20%)

+

네트워크 활성화

(10%)

=
대학별

지원액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조정상수

기준금액* x
등급가중치**

x 조정상수

 * 포뮬러 산식 적용 
 ** (A) 1.2 (B) 1.0, (C) 
0.8

기준금액* x
등급가중치**

x 조정상수 
 * 9,000명 이상 6억, 4,500~9,000

명 4억(방통대포함), 4,500명미
만 2억 

 ** (A) 1.1 (B) 1.0 (C) 0.9 

출처: 강원대학교의 2021년도 국립대학지원사업 사업보고서

[그림 6] 국립대학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 방식 

   이 중 대학별 포뮬러 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기준경비는 유형별 학

생 1인당 교육비평균에서 대학등록금을 제외한 값이며, 규모지수는 재

학생수의 제곱근값과 전임교원 제곱근값을 더한 값이다. 그리고 성과평

가 인센티브 배분은 각 대학의 3차년도(’20년) 사업 추진 실적·성과와 

차년도 환류계획 등에 대해 연차평가 실시를 하고 전체 총 예산의 

20%(298.2억 원)를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각 대학의 ’20년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총 예산의 10%를 차등 배분한다. 

   다른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유사하게 국립대학지원사업에서도 객관적

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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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 분야의 종단조사의 개념과 활용

(1) 조사연구의 개념과 의미 

  조사연구는 교육 연구를 포함하는 경험과학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연구방법으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집을 대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조사연구는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 방법 등

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김석우 외, 2015). 첫째, 조사 대상자

의 배경정보나 어떤 사건의 발생 등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

고자 하는 실태조사이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이나 이전 교육

경험, 대학진학 과정 등을 조사하는 신입생 실태조사가 그 예이다. 둘

째, 어떤 심리적, 역량적 특성을 조사할 때 규준을 제작하고자 하는 조

사이다. 이를 통해 이후 새로운 조사 대상자들의 점수가 전체 피험자 

집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강원대학교 핵심

역량 검사를 개발할 때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규준표를 만들고 

이후 새로운 학생의 검사를 해석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예씨

이다. 

  조사연구의 절차를 살펴보면 첫째, 연구목적을 확인하고 연구문제를 

구체화한다.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대상을 정하고, 자료의 수집방법과 절

차를 결정하고, 표집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설계를 수립한다. 조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조사의 경우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조사를 수정

보완한다. 다음으로 자료를 입력하고 점검한다. 최근 온라인 조사가 주

로 실시되기 때문에 자료의 입력단계가 생략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연

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 부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

로 자료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모두 제시하고 연구의 시사점에 대

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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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단조사의 개념과 사례 

  종단조사는 동일한 연구대상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방

법이다. 유치원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연구하거나,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조사하

여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도 종단연구의 사례

들이다. 이 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015’와 ‘한

국교육종단연구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한

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도 전국 단위의 표본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종단조사이다.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조사설계를 보면 다

음과 같다. 2005년 코호트는 2005년 전국의 150개 중학교의 중학생 

5,9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매년 조사

를 실시하고 대학 이후에는 첫 2년은 매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조사

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2차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이후 2013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2013년 코호트는 2005년 코호트와 

10년간의 차이가 있는 코호트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

서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고, 2021년 현재 9차년도 조사까지 수행된 상

태이다. 이후 2023년에 다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 코호트

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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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육종단연구 홈페이지

[그림 7] 한국교육종단연구 조사설계 

이 중 1주기 조사인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조사설계를 보면 다음과 같

다. 이후 2013년 조사도 학교급에 따른 조사 목적과 조사설계를 공유한다. 

본 종단연구의 목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경

험, 학생들의 진로 결정 과정과 성과 그리고 이에 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

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학교효과 산출, 사교육 성과 분석, 고교평준화 효과 분석, 학업성취 

변화 및 관련 요인 분석, 학교중도탈락 유형 및 관련 요인, 진로결정 과정 

등 교육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탐색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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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조사설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사
대상

중학교 1학년~고교 졸업시점 고교졸업 시점~만 26세 만 30세의 성인

연구
기간

2005년~2010년(6년) 2011년~2019년(8년) 2020년~2023년

조사
주기

6년간 매년(6회)
8년간 총 5회
(2011, 2012, 2014, 2016, 2018)

4년간 총 1회(2023)

주요
목적

⦁인지적·정의적 발달 연구
⦁중등학교 학교 효과 분석
⦁상급학교 진학 과정 분석
⦁교육 정책 효과 분석

⦁인지적·정의적 발달 연구
⦁고등교육기회 분석(대입제도)
⦁고등교육 연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관계분
석
⦁지위획득과정 연구
⦁사회이동과정 연구

⦁인지적·정의적 발달 연구
⦁학교교육 효과분석
⦁지위획득과정 연구
⦁사회이동과정 연구
⦁삶의 질 연구

   다음은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

과정을 분석한 사례이다. 본 논문은 Tinto의 대학-학생 상호작용 모형을 

적용하였는데, Tinto 모형은 대학효과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

며 실증연구에서 검증 대상이 된 모델 중 하나이다. 즉, 학생은 대학 환

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환경이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며 

부합도가 높으면 학업 지속을, 부합도가 낮으면 학업 중단이라는 결정

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여 학업을 마치겠다는 

대학 몰입은 학업 중단 또는 학업 지속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며, 대

학 입학 시점의 대학 몰입은 가정 환경이나 학생의 학업 성취 및 학업

동기 수준, 이전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목표 몰입과 대학 몰입의 수준은 이후 이어지는 대학 생활 중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측면에서의 통합(academic integration)과 사회적 측면에

서의 통합(social integration)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대

학 입학이전, 대학입학 시점, 그리고 졸업 이전 시점까지 세 시점 자료

가 한국교육종단연구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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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모형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 최정윤, 신혜숙(2016)

[그림 8]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세 시점 자료 활용 사례 

  위의 결과를 보면 대학 진학 이전의 교육경험이 초기의 대학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은 

학생이, 수능등급이 높은 학생의 초기 대학 몰입 정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초기 대학 몰입정도는 학업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업적 통합은 학습활

동과 수업참여, 대학교육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잠재변수로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문적 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사회적 통합은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동료 학생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잠재변수로

서, 교수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동료학생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

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초기 몰입정도가 높은 학생들은 다양한 학

습활동을 경험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학교육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몰입정도가 높을수록 교수 및 

동료학생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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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몰입이 이후의 대학교육 경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

낸다.  

(3) 종단조사와 유사종단연구 

  종단조사는 동일한 연구대상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연구방

법이다. 유치원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종단조사의 장점은 동일한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초기 경

험과 후기 행동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종단조사는 

연구대상의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 기간 중 연구대상의 개

인적 또는 사회문화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종단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도구를 미리 개발하고 

타당화해두는 것이 좋다. 연도별로 동일한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

이나 심리적 특성 등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 단위의 종단조사가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인과적 효

과를 검증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

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학생 단위의 종단조사의 대안적 방법으로 경향성연구와 동류집단 연구

가 있다. (이전 장에서 소개한 학생 단위의 종단조사는 패널연구이다.) 

경향성 연구는 동일한 모집단 하에서 측정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에서 매년 신

입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 실태, 대학 

준비과정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강원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연도별 변화추세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류집단 분석은 동일한 모집단의 표본집단이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2020년 신입생 중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과정과 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2021년 2학년 학생들 중 다시 일부를 표집하여 이들의 대학 생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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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과, 비교과 수업의 참여, 대학 학점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2020년

과 2021년에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모집단

에서 대표성 있게 표집되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출처: 김석우 외(2015)

[그림 9] 한국교육종단연구의 세 시점 자료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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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강원대학교 조사 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시사점

(1) (가칭) 강원대학교 학생 단위 종단조사의 시행 및 활용 

  강원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저마다의 개인적,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신만의 미래를 꿈꾸며 대학에 입학한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에는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내

외 활동에 참여하며 학점 외에도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학습, 봉사활동 

및 취미 활동을 수행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설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안내를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

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수준 높고 전문성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단위의 자료가 수집되고 관리될 필

요가 있다.   

   현재에도 신입생 실태 및 수요조사나 재학생 만족도조사 등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

는 수많은 사업단에서도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

여 학생 수준 종단적 자료가 구축된다면, 학생 개인 및 가정환경 특징, 

대학입학 이전의 교육적 경험, 대학준비 과정, 입학 이후의 교내외 교육

적 활동, 그리고 졸업 과정 및 졸업 이후의 성과가 서로 연계되어 각 

단계별 특성이 이후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학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전공 및 

교양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 단위 종단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단위의 자료를 수집할 때 학번 정보를 포함한

다. 이후 학번을 통해 다른 시기에 다른 주체에 의해 시행된 조사자료

로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번을 통해 학생의 종단적 자료

를 수집함으로써 학생 성취 및 진로에 대한 종단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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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학생 맞춤형 상담과 지도가 가능하다. 

  둘째, 대학 전체에서 혹은 사업단이나 학과 단위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프로그램의 시작 전에 반드시 

사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의 점수에 비하여 사

후점수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단이나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

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충실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

상, 참여자의 선발이나 지원 여부와 같은 참여 형태,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및 

빈도,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등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면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과 한계점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후 개선

방안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가

장 높은 성과가 있는지도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캠퍼스 통합조사 체제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강원대학교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조사도구를 수합

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 단위의 

자료는 입학단계에서부터 장학금 지원서류 등을 통해 수집하고 통합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종단자료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가칭) 통합자료 관리를 위한 강원대학교 자료분석센터 구축 

  위에서 소개된 미국의 wwc 사례처럼, 최종적으로는 강원대학교 내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수요자 맞춥형 자

료 분석을 제공하는 통합자료 분석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대학 수준 협의체인 교육통계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내 조사 결과를 DB화하고 이후 자료의 공개 수준

을 대상별로 설정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인 학번까지 포함하는 관리



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_ 신혜숙

- 129 -

자 수준 자료, 학번자료를 제외하고 개인 단위 정보를 연계한 연구자용 

자료, 그리고 개인정보를 재외한 공개용 자료 등 자료의 공개 수준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시스

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제공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사자료의 표준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 표준

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을 위한 관련 규

정을 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후 강원대학교 교내 교육조사의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조사자료의 질을 관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통합자료 관리 및 활용을 위한 data warehouse를 설립하고 관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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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inghouse as a model for building a body of evidenc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KEDI-KAERA 교육 정책 공동 심포지엄: 학교책무성 정책과 학업성취 데이

터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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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Ⅵ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연(동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많이 들려온다. ‘지방소멸’

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먼저 등장한 용어로서 2007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처럼 한국도 지방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예측과 우려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아직 수십 년 후의 일로 여기며 그 심각성을 막연하게만 생

각해 온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방의 인구감소가 

진행되면서 최근 현실생활 속에서도 그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특

히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교통 및 교육

시설의 축소·폐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시설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이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

소의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 분야로 눈을 돌려보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

져 2020년에는 0.84라는 수치를 보이며 OECD회원국 중 가장 출생율이 낮

은 국가가 되었다. 출생율의 감소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

며 학교 및 대학의 존립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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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대학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40,586명 

미충원)으로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

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①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

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교육‧재정여

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

우 퇴출을 추진한다, ③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

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

다고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 특히 이 중에서 세 번째의 ‘개방‧공유‧협력

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방소멸의 위

기, 학교통폐합 및 부실 대학의 증가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한국에만 국한

된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안고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일본은 한

국보다 앞서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를 경험했고 그에 따른 사회변화와 대

비책에 대한 논의도 더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사회가 겪어온 또는 지금 안고 있는 당면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도 교육 특히 대학을 둘러싼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사회 및 대학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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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감소

일본의 인구는 2008년(약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해 오고 

있고, 2050년에는 1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년 9

월 1일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5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51만 명 감소했

는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3,6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만 명이 증가

하여 과거 최대치에 이르렀다. 총인구에 차지하는 노인 인구비율은 29.1%

로 전년(28.8%)보다 0.3포인트 상승하였다. 7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2.8%, 

75세 이상은 15.0%, 80세 이상은 9.6%로 대표적인 장수사회답게 70세 이상

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참조)(統計局, 2021a). 

        

[그림1] 고령자 인구 및 비율의 추이(統計局, 2021a)

이에 반해 출생 수는 1970년대 초반의 제2차 베이비붐 이후로 계속 줄어

들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다소 개선이 되는가 싶었으

나 최근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그림2] 참조)(厚生勞働省, 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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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출생 수 및 합계출산율의 추이(厚生勞動省, 2020a)

이러한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노동력 부족과 시장의 축소 등

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이다.

2014년 일본에서는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가 펴낸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5월 NHK에서도 인구감소 

위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송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

다. 마스다에 따르면, 2008~2013년에 전국 22%에 달하는 시정촌(市町村, 기

초자치단체)에서 노인 인구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2040년경에는 전국의 

49.8%의 지자체에서 20~39세 여성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이다. 이것은 정부가 예측한 수치(20.7%)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예상보

다 빠른 속도로 ‘지방소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들이 

10여 년 전부터 노인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됨에 따라 수도권에 요양시설

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존재한다. 그에 따라 요양복지 관련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20-30대 여성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에 이르면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과 오사카 및 교

토 등의 관서지방은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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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부로의 인구유

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방치할 경우 향후 지방소멸

이 일어날 가능성을 도도부현(광역자치단

체)별로 나타낸 것이 [그림3]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도쿄나 오사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 이외의 지방도시는 절

반 가까이 소멸가능성이 50%를 넘고 있다

(國土交通省, 2015).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을 ‘지방창생

(創生)원년’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관

련정책 추진에 돌입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3년 7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2007년부터는 저출산대책 담당 

대신(장관)까지 임명하여 저출산 대응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저출생·고령화

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

점 감소하고 있다. 이에 내각부에 ‘지방창생추진실’을 설치하여 본격적

으로 지방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1>은 우에노 게이조(2019)가 2014~2018년에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역

커뮤니티 정책을 입안하는 각종 심의회와 연구회 등의 보고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2014년의 ‘지방창생’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정책과 양상

을 달리하는데 우에노는 그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구감소사회에 대비해 각 부처는 위기감을 갖고 지역커뮤니티의 유지에 

관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내각부가 컨트롤타워의 역할

을 하고 있다. 둘째,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 자기완결적인 종적 행정이 아니

라 각 관련부처와 상호연계하며 새로운 민관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다. 셋째, 시책 전개에서 ‘소규모 다기능 자치’를 내걸고 있는데 그때의 

[그림3] 소멸가능성 도시의 도도

부현별 비율(每日經濟新聞,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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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다소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치의 전제조건인 자기결

정과 권한, 재정에 대해서는 등한시되고 있다. 넷째, 사회교육행정에 대한 

기대는 찾아볼 수 없지만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고 볼 수 있다. 지역커뮤니티에서 공민관의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것

이다. 단, 인간의 성장과 학습에 관한 언급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마지

막으로 주민자치를 대신할 지역매니지먼트가 제기되고 있고,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주체 육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동시에 그 권한의 범위와 

재정 조달이 향후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上野, 2019:27-28). 

<표1> 각 부처의 지역커뮤니티정책

         출처:上野景三(2019:27)

여기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모든 부처가 지역커뮤니티에 관심을 갖

고 있으며, 정책의 핵심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시장의 축소,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단위의 지역

부처 중점사업 시설 지역조직/집단 예상되는 담당주체

후생노동성

(厚生労働省)

지역공생사회 

실현
지역포괄센터

소지역사회복

지협의회

민생아동위원, 지역포

괄센터 직원, 커뮤니

티소셜워커(CSW), 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임원

총무성

(總務省)

지역운영조직

의 지속적

인 운영

지역공생시설/

커뮤니티센터
지역운영조직

지역운영조직구성원, 

지역주민 등

경제산업성

(經濟産業省)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유

통

지역공생시설
CIC（커뮤니티 

이익 회사）등
회사직원

국토교통성

(國土交通省)

국토 그랜드

디자인
작은 거점

비법인사단, 

비법인단체
지역주민 등

내각부

(內閣府)

지역(area) 매

니지먼트

지역공공시설, 

작은 거점

NPO, 지역 매

니지먼트 회사

NPO스탭, 지역 매니

지먼트 회사 직원

문부과학성

(文部科學省)

‘사회교육’

을 기반으로 

한 지역창생

공민관
지역사회교육

관련단체

사회교육사, 공민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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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한국의 마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 지방창생

을 도모하고 있다. 

나．세계화・AI기술의 진전이 초래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미래의 경제와 생계에 큰 영향을 초래할 세계화 및 AI기술의 진전도 주

목해야 할 사항이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 나가소네(中曽根)내각이 추진한 

행정개혁(민영화론)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에 걸쳐 규제 완화 및 

구조개혁 정책이 추진되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산업계가 국내를 넘어 

세계 기업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정부에 규제완

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산업계는 물론 

그동안 엄격히 규제해 왔던 공적 부문에까지 시장원리를 도입하게 된다. 

2001년 4월에 들어선 고이즈미(小泉)내각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노동 분야의 규제완화’를 외치며 기존의 장기 고용 체제를 비판하고 고

용의 탄력화 및 유동화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파견노동자 등의 비정규고용

을 확대하고, 계약기간의 상한연장, 재량노동제 적용범위의 확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 하였

다. 국철의 분할민영화로 상징되는 1980년대에 시작된 공적 분야의 민영화, 

시장화는 90년대에는 지자체를 포함한 공적 영역 업무의 민간위탁이나 지

정관리자제도1), 경쟁 입찰제 도입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민영화로 인해 

지자체 중에는 100%출자 서비스회사를 설립하여 임시직원이나 파트타임 

노동자를 그 회사로 이적시켜 파견사원으로 활용하는 예도 등장하는 등 비

정규직이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伍賀, 2009:27-31). 

다음의 [그림4]은 1984-2020년의 비정규고용노동자의 추이를 나타낸 것

이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고용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 오늘날까지 약 

4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지정관리자제도(指定管理者制度)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사업자 등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감으로써 시설의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명목 하에 2003년 9월에 도입된 제도이다(總務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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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비정규고용노동자 추이자료(厚生勞動省, 2020b)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며 미래의 인생

설계도 불안하게 만들어 결혼이나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한국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 청년세대를 이르는 말로 ‘삼포세대(연

애, 결혼, 출산 포기)’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사토리세대(さとり世代)’2)라는 말이 청년세대를 특징짓는 용어로 유행

했으며 ‘2013년 신조어·유행어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 두 용어

는 약간 의미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해 큰 

기대나 비전을 갖지 않거나 또는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그 배

경에는 경제문제나 사회격차문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장기적인 경

기불황에 세계화라는 변화가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AI기술의 진전을 이유로 더

욱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이 남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2) 사토리세대는 일반적으로 1987-2004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로서 그 주된 특징은 욕망(욕

구)이 크지 않고,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고 자동차나 여행 등에도 관심이 없는 등 소비나 소유

에 집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거나 불필요

한 충돌을 피하고 미래에 대한 커다란 꿈이나 비전보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합리성을 중시하

는 특징이 있다. 이 세대가 출생했을 때 일본은 이미 거품경제가 붕괴되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던 

상황이었고 줄곧 불황 속에서 성장한 세대로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특징이라

고도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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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도권으로의 극심한 집중현상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구감소는 시장의 축소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도 줄어들며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큰 과제이다. 지방일수록 영향

을 더 크게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지방인구는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점

점 대도시로 빠져나간다. 일본의 경우 아직 한국정도는 아니지만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아래의 [그림5]는 1955-2020년까지의 주요 도시권으로의 진입인구 추이

를 나타낸 것으로 오사카와 나고야권역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상유지 

혹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경권은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직후 

다소 주춤했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그 증가세

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지방권은 거품경제 직

후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나 또다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5] 주요 도시권으로의 전입 초과 추이(國土交通省, 2020)

이러한 동경권으로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은 새로운 인구감소단계를 

맞게 되고 노인인구가 정체, 감소되기 때문에 의료 및 요양 수요도 줄어들

게 되며, 그 분야의 고용도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 우려가 매

우 높다. 이에 반해 대도시권에서는 지금까지 유입된 인구가 한꺼번에 

‘고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될 것이고, 의료 및 요양서비스 수요가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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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동경권은 2040년까지 약  4천만 명에 가까

운 노인이 증가하여 고령화율 35%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생산연령인구는 60%까지 감소하고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와 인구 당 

요양시설 수용인원수도 낮기 때문에 의료 및 요양분야의 인력부족은 심각

해지는 수준을 넘어 거의 정말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

고 있다(増田, 2015:27). 

라．지자체의 개편 및 사회관계망의 단절ž약화

일본은 1999년부터 정부 주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합병이 시

작되었다. 지자체를 광역화함으로써 행·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추

진에 대응한다는 명목 하에 2010년 3월 말까지 대대적인 합병이 추진되어 

1999년 총 3,232시정촌에서 2010년 총 1,727시정촌으로 그 수가 거의 절반

으로 줄어들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효율성 및 합리성을 높인다는 점

에서 합병의 필요성이 주장되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서비스가 광역화되면서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한다. 

또한 일본에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마을자치회에 해당되는 지역 자치회

(지역에 따라 정회(町會), 정내회(町內會)라고도 불린다)가 각 마을별로 운

영되어 왔는데 최근 그 자치회에 대한 가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0-2020년의 매년 가입률을 파악한 624시구정촌(市區町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가입률이 감소되

고 있다.(総務省自治行政局市町村課, 2021). 또한 지역자치조직이 약화되면

서 소속감 및 연대감도 저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의 유대관계가 약화됨으로서 이웃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은 

증대되고 심지어는 고독·고립화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고독사만을 보

더라도 최근 그 증가세가 심상치 않으며 또한 그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있

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2019년의 고독사 수는 5,543명으로 전년 대비 

1,095명 증가했다. 고독사 평균연령은 남녀 모두 약 61세로 65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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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비율이 50%를 넘는 수준이다. 고독사라고 하면 보통 독거노인의 고

독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에서 50대까

지의 현역 세대의 고독사 비율이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독사는 이제 더 이상 노인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

대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얼마나 희박해지고 단절되어져 가

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표2>2021년 남녀별 고독사 연령 구성비

출처:日本社團法人日本少額短期保險協會孤獨死對策委員會(2021). 第6回孤獨死現狀レポート.

3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문제

이상과 같이 오늘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

이며,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와도 매우 공통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들

은 교육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특히 저출생 및 인구감소

의 문제는 학교 및 대학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에 있어 

대학은 단순한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장이 없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경제를 비롯

하여 미래 성장가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소멸가능성도 좌우하게 된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현역
세대 
비율

전체 210 325 511 971 1,545 1,052 431 5,045 -

비율 4.2 6.4 10.1 19.2 30.6 20.9 8.5 100 40.0

남성 138 243 409 853 1,368 875 295 4,181 -

비율 3.4 6.1 9.8 20.4 34.1 21.8 7.4 100 39.3

여성 72 82 102 118 177 177 136 864 -

비율 8.3 9.5 11.8 13.7 20.5 20.5 15.7 10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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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초등 및 중학교 수의 추이(文部科學省, 2020a) 

일본은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림6]은 1990년 이후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초등학교의 감소가 시작되었고 2000년

에 들어서서 그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학교도 2000년

대 중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세 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18세 인구는 패전 후 제2차 베이비붐세대가 대학에 들어가던 90년대 

초반 200만 명 이상까지 증가했으나 그 후로는 줄곧 내림세를 보였고, 

2020년 현재 약 116만 7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20a). 18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하여 10년 정도 후에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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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7] 18세 인구 및 대학진학자 수 추이(中根正義, 2019)

이렇게 18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많은 지방의 대학들에서는 정원미달 사

태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대학들은 정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입

시전형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오픈

캠퍼스행사를 해마다 수차례 개최하여 대학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교원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학홍보를 하는 등 정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심지

어 해외에 나가 해외 고교생 유치를 위한 일본유학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대학들도 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대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사립대학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중 약 77.2%가 사립이며, 약 73.8%의 학생

들이 사립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文部科學省, 2019). 이들 중 지방 중

소규모의 사립대학의 절반가량이 정원미달과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文部科
學省, 2020b).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에서 학교나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

히 대학은 그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을 양성해 왔고, 지역 

산업체와의 연구 협력·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공헌해 왔다. 이

렇게 지역의 교육 및 연구의 거점기관으로서 기능해 온 대학이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면 미래 인재들의 외부 유출은 물론 지역산업진흥에도 큰 지장

이 초래된다.

일본도 인구나 산업체 등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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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아직까지는 한국처럼 수도권으로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8]은 대학소재지별 2019년 3월 졸업예정자들(학

부 및 대학원생 4,275명)의 출신지역과 취업내정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60%

에 가까운 학생들이 출신 지역의 대학을 나와 그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출신 지역에 대한 애착도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의 지역에서 80%이상의 학생들이 ‘애착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긴키(近畿)지역)도 63%로 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

으로 계속되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에서 대학이 사라질 경우 지

역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강해도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림8] 대학소재지별 졸업예정자의 출신지역 및 취업지역(就職未來硏究所, 2019)

4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주요 정책

가. 지역(지식)의 거점정비사업

1992년에 약 205만 명까지 늘어났던 18세 인구가 그 이후 줄곧 감소세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일본정부는 향후 지방인구

의 감소로 인한 대학경영의 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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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사업에 착수한다. 문부

과학성 종합교육정책국3) 지역학습추진과는 2013년부터 ‘지역(지식)의 거

점정비사업(Center of Community, 이하, COC사업)’을 실시하여 지방대학 

지원 및 지방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오고 있다. 처음엔 2년 간 공모사업

을 실시하였고, 2015-2019년에는 기존의 COC사업에 정부가 2015년부터 내

걸기 시작한 ‘지방창생’을 더해‘지역(지식)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

생추진사업(COC+）’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COC 및 COC+사업이란 청년층의 동경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전

체가 지역을 지향하는 다른 대학들과 지자체, 지역의 중소기업 등과 필수

적으로 연계를 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

행하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용창출과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율 향상

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거점대학이 이끄는 지방창생

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공헌을 표방하는 대

학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체제정비를 위한 스타트업 성격이 강한 지

원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의 사업추진 방법은 크게 ‘지역 관련 학부 신

설’과 ‘학부횡단교육프로그램 개설’로 나눌 수 있다. 최근의 국립대학 

조직개편의 흐름 속에서 선정대학 중 지역 관련 학부를 신설하는 국립대학

이 늘어났다([그림9] 참조). 

3) 2018년 10월, 기존의 ‘평생학습정책국’을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교육정책국’으로 조직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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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지역관련학부 신설 국립대학(文部科學省, 2016)

예를 들면 인구 약 69만 명에 고령화율이 35.2%(2019년)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치현(高知縣)에 있는 국립 고치대학의 경우 COC와 COC+사

업에 연속 선정되면서 2015년에 ‘지역협동학부’를 신설하였다. ‘지역을 

혁신하는 새로운 인재 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치현의 전 지역을 

교육·연구의 현장으로 삼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

겠다는 것이다. 주로 세미나수업과 현장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통해 지역

이해력, 기획입안능력, 협력실천력 등의 지역협력 매니지먼트능력을 갖춘 

‘지역 협력형 산업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그를 위해 교수진의 전공분야

도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경영학, 농업학, 환경학, 교육학, 지역디자인, 

스포츠, 정보처리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창생에 관련한 매우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2019년에는 ‘지역의 대학 진흥 및 청년의 고용기회 창출에 의한 

수학(修學)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

력을 통한 대학 및 지역산업의 진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0년부

터는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방창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Centers of Community—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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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niversities as Driver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New Human 

Resources Education Programs: COC+R)'을 전개하고 있다. 

나. 지역연계플랫폼의 구축

18세 인구의 급감 추세와 지역소멸의 위협 등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

계·협력이 더 이상 평생교육분야에서만 논의되는 수준을 넘어 고등교육의 

개혁과도 밀접히 연결되는 과제가 되고 있다. 종래 일본의 대학과 지역사

회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로 평생교육담당부처

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등교육국에서도 대학과 지역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대학이 지역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교육심의회는 2018년 11월 ‘2040년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그랜드디

자인’이라는 답신을 발표하여 여러 대학과 지방공공단체, 산업계 등이 항

시적으로 대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제로서 ‘지역연계플랫폼’의 구축을 

제언했다. 즉 각 지역에서 대학들, 지방공공단체, 산업계 등이 연계하여 지

역사회의 비전과 고등교육을 둘러싼 현황과 미래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를 

도모하며 서로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고등

교육국에서는 2020년 10월 '지역플랫폼의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역에 

공헌하고 지역에서 지원 받는 고등교육으로~'를 책정하였다. 그리고 이 가

이드라인을 전국의 대학을 비롯하여 지방공공단체, 산업계에 통지하고, 각 

기관에서 지역연계플랫폼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 경우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에 해당 사업의 URL를 게재하여 널리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년 3월에는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사업 사례집 『지역에서 배우고 지

역을 지탱한다』을 발간하여 지방창생과 관련한 선진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국에서도 지역에 주

목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이것은 그만큼 

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文部科學省 홈페이지). 

고등교육국에서 지역연계플랫폼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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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체적으로 지역연계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역이 있고, 지역연계

를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활발한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을 전개하는 

선진적인 대학들도 있다. 예를 들면, 나가노현(長野県, 광역자치단체)의 경

우 2013년 9월에 ‘산관학(産官學)협동 인재육성 원탁회의’를 설치하였고, 

그것을 발전시켜 2015년 7월에는 나가노현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연계플랫폼으로서 ‘신슈(信州) 산관학 인재양성컨소시엄’을 개

설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후계자나 우수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인턴십이나 취업정보를 원하는 대학을 연결하여 

기업과 대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

업을 실행하기 위해 나가노현 현청에 ‘인재육성교류데스크’를 설치하여 

지역의 중소기업과 대학을 잇는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나가노현에 위치한 마츠모토(松本)대

학은 캠퍼스를 벗어나 지역의 기업이나 지자체 및 단체 등의 현장에서 교

육·학습하는 수업형식으로서 ‘아웃 캠퍼스 스터디(Out Campus Study)’

를 도입하고 있고, 또한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역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지역만들기센터 ‘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文部科學省, 2021). 

이러한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문부과학성의 종합

교육정책국 및 고등교육국뿐만 아니라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사무국이나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등과 같은 타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文部科學省, 20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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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전개

-이이다시의 ‘지역인 교육’을 중심으로-

COC/COC+사업이나 지역연계플랫폼 구축 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정책

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협력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도 있다. 나가노현의 이이다시(飯田市)라고 하는 인구가 채 10

만 명도 되지 않는 도농복합도시가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지역인

교육'이 그 예이다. 이이다시는 지역에 4년제 대학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많은 학생들이 고향을 떠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가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거나 혹은 대학진학이나 취

업으로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이 되돌아오고 싶은 지역만들기에 착수하게 

되었다. 

2012년 이이다시(행정)과 마츠모토대학, 그리고 이이다OIDE오사히메고등

학교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지역인 교육'과목을 신

설하였다. 여기에서 '지역인'이란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역에 공헌하

는 사람을 말하고, '지역인 교육'이란 지역을 매니지먼트・코디네이트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고

치대학의 ‘지역협동학부’처럼 지역인 교육도 지역조사 및 현장실습 등을 

위주로 하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 운영에는 대학의 

전문지식과 조언,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인 교육에는 

대학 교원과 지자체의 평생교육전문직원(공민관 주사)이 함께 참여하여 수

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민관 주사는 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조정하

는 코디네이터역할을 담당한다([그림10] 참조). 



Ⅵ.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_ 이정연

- 151 -

[그림10] 지역인교육의 운영구조(飯田市, 2018)

그 결과 지역과제를 스스로 발견·해결하려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졸업 후에도 자발적으로 지역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지역 내의 빈 집을 

제공받아 청소년 및 청년들이 모여 지역과제를 발견·해결하는 장소로 활

용함과 동시에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고향을 떠난 청년들이 방학이나 명절

에 돌아왔을 때 이곳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청년들이 설 자리를 마련해 주고 역할을 부여하

고 기대함으로써 지역에 애착을 갖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

년·청년들의 지역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점차 향상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

다. 

이이다OIDE오사히메고등학교는 2020년부터 3년간 ‘지역과의 협력에 의

한 고등학교 교육개혁추진사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내에 ‘지역협창

(協創)추진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1)전문성 추구, (2)과제해결력, (3)협

창력(協創力) 향상을 목표로 하여‘지역협창스페셜리스트’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역협창스페셜리스터란 어떤 일에 대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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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과제를 해결하려고 실천하는 인재이

며, 지역의 산관학 및 다양한 업종과도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는 ‘현대판 

슈퍼맨’을 말한다(飯田OIDE長姬高等學校, 2020). 이처럼 지방소도시의 경

우 인재확보를 위해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등의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인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6 나오며

일본의 학교나 대학은 오랫동안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은 이제 상호생존을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길임을 

최근 대학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구유입이나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보

면 그동안 대학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효과가 적지 않으나 인구감소시대에

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학의 존속과 발전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 머지않은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지

방창생'을 연호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채 

10년도 안 돼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점점 감소하여 매년 세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즉 한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매우 짧은 기간에 빠른 속

도로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다. 일본과 비교해도 너무나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있어 그 대책마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를 겪

고 있는 일본의 경험과 축적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

히 본고에서 소개한 고치대학의 지역협동학부의 신설과 이이다시의 지역인 

교육 사례는 대학이나 학교가 지역과 연계·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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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60년대에 들어서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일본과 나란히 4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다가올 인구절벽 위기에 대비해 나름 노

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인구절벽 시대의 도래라는 거대한 공통과제에 대해 서로 지혜

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해 가며 대응함으로써 좀 더 빨리 상생의 길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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